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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철강 탈탄소화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1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각국 정부가 철강 탈탄소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굼뜬 모양새이다. 
이번 2023년 철강 정책 평가표는 주요 선진국과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더 야심 찬 
포부를 품어야 함을 보여준다.

2024년은 아래 의제의 진전에 중요한 해다.

> 브라질은 녹색 철강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국가로 2024년에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를 개최한다. 브라질은 의제에 녹색 산업 공급망을 위한 국제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 이탈리아는 탄소 집약적인 전로 제강 설비를 단 한 대 남겨둔 철강 재활용의 선두 주자이다. 올해 G7 개최국인 이탈

리아는 2021년에 채택된 G7 산업 탈탄소화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G7의 협력은 산업의 넷제로를 위한 

전 세계적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공동의 노력을 위한 그 외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

> 녹색 철강 시장 구축에 대한 포부에서 실행으로 나아간다.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의 소요시간(lead time)을 단축한다.

> 녹색 철(HBI, H2-DRI 등) 무역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협력 참여, 국제 조달 및 유

통계약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

1 이는 2024년 2월에 출간된 동명의 보고서의 핵심 요약이다. 각국 프로필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같은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국문본에는 
한국의 국가 프로필만을 수록하였다.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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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석의 주요 내용

E3G 철강 정책 평가표는 철강 생산에서의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국이 어떻게 활

용하는지 평가한다. 두 번째 버전인 2023년 평가표는 전반적으로 진전이 미흡하며 2022년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 미지근한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철강 부문의 전환은 이미 주요 G7 국가들에서 진행 중이다. 석탄 기반 제강 설비 

신설을 계획하는 곳은 없으며 일부 국가는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철강 산업의 전환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은 격차가 크다. 재원의 수준과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석탄 기반 

시설의 전환을 도와줄 집중적 지원이 부족하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비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시장 신호 수요 구축 인프라

정부 재정 지
원

녹색 철강 정
의

철강용 수소 
및 CCS*

탄소 가격 책
정 공공 조달 철강용 

청정 전력

*CCS =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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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은 여전히 활용이 미흡한 정책 수단이다. G7 국가들보다 그 외 국가들이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공공 조달 및 표준 수립은 여전히 취약한 범주다. 각국은 포부를 밝히고 공약하는 데서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청정에너지 인프라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G7 국가는 전력 체계 탈탄소화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들은 청정 전력 및 수소 인프라 개발에서 철강 부문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철강 산업과 공급망의 범세계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 국한된 정책 조치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잘 조율된 국

제적 협력과 무역 정책은 철강 부문 탈탄소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살펴보기

본 평가표는 5개 범주를 구성하는 8개 정책 수단을 기준으로 각국을 평가하였다. 점수와 방법론은 각 분석 대상국에 있

는 파트너와 함께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마감일: 2023년 11월 1일

2022년 첫 번째 분석보다 평가 범위와 대상국을 모두 확대했다.

> 전력 소비의 친환경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철강 전환의 핵심임을 인식하여 청정 전력이라는 새로

운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

> 더욱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일부 범주를 확장하였다.

>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4개국을 분석 대상국에 추가했다. G7 이외 국가의 맥락을 더 잘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정

책 설계 및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

> 중국과 한국은 명시적으로 점수를 매겨 G7 국가들과 나란히 평가표에 포함하였다.

> 인도와 브라질은 경제 발전 및 재원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 전문에서 조사 결과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그 결과가 철강 탈탄소화의 진척에 시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국가 프로필에서 11개 분석 대상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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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국가 프로필—한국2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카틴카 바그세이터(KATINKA WAAGSAETHER), 알렉산드라 발리세브스카(ALEKSANDRA 

WALISZEWSKA), 요한나 레이너(JOHANNA LEHNE) (이상 E3G), 김다슬(기후솔루션)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영문 보고서에서는 본문, 핵심 요약, 국가 프로필을 별도 문서로 발간하였으나 국문본에서는 국가 프로필 중 한국 부분만 발췌하여 통합 문서로 발
간하였다.

국가 프로필: 한국 

정책 방향 
및 명료성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분석 대상국 중 5번째로 높음

전기로(EAF) 
36%

고로(BF) 
64%

기타 국가

조강 생산능력 생산 방식

정부 재정 지
원

탄소 가격 책
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
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

철강용 
청정 전력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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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을 1.5°C 경로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를 20% 이하로 수립하는 등 청정 전력 부문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정책 차원에서 청정 수소와 철강 생산의 연계도 

미흡하다. 그러나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적극적 활용과 무탄소 철강(near-zero emission steel) 기술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등 정책적 추동 및 견인 효과를 지렛대 삼아 자국의 철강 산업을 궤도에 올려놓을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한국 철강 정책의 우선 과제

> R&D 및 자본비용에 대한 지원을 배출 감축 잠재력이 90% 이상인 기술에 집중한다. 

>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차기 계획기간(2026-2030)에 철강 부문 무상 할당에 대한 단계적 폐지 일정을 수립한다.

> 청정 전력 목표와 녹색 철강 생산을 분명하게 연계 짓는다. 이를 위해서 국가 철강 전략에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조달을 포함하고, 기업들이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

한다. 

소극적 배출 감축 목표와 석탄 기반 생산 시설의 수명 연장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인 한국은 조강 생산능력 83Mtpa의 64%를 석탄 기반 설비에 의존하고 있다.3 철강 부문은 한

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6.7%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 배출원이다.4 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신규 석탄 

기반 설비의 증설은 없지만,5 한국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는 석탄 기반 시설 일부의 수명을 개보수(relining)를 통해 연장

하고 있다.6 녹색 철강 생산 설비 증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지만 그 용량은 한국의 총생산 용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서, 2030년까지 확보될 수소-직접 환원철(H2-DRI) 용량은 고작 1 Mtpa에 불과하다.7

한국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을 비롯한 다수의 중대형 제강업체가 있다. 2023년 2월 한국 산업

통상자원부(MOTIE)는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8 철강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지만, 철강 부문에 대한 별도의 배출 감축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국가 온

3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부록 C를 기초로 계산.

4 기후솔루션, 2023, 산업 동향 브리프 –한국 정부의 저탄소 철강 생산 전략: 핵심 과제와 개선 방안. 

5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6 SteelWatch & 기후솔루션, 2023, Redline not reline: 4 leading steel companies in OECD set to lock in almost half a billion 
tonnes of CO2.  

7 Global Energy Monitor, Global Steel Plant Tracker (2023년 11월 검색); Eurometal, 2023년 9월, https://eurometal.net/posco-
plans-1mty-hydrogen-steelmaking-plant-by-2030/. 

8 산업통상자원부, 2023,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pedal-to-the-metal-2023-time-to-shift-steel-decarbonization-into-high-gear/
https://forourclimate.org/hubfs/%5BSFOC%5D%20Industry%20Trends%20Brief%20No.1-1.pdf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pedal-to-the-metal-2023-time-to-shift-steel-decarbonization-into-high-gear/
https://steelwatch.org/commentary/redline-not-reline-4-leading-steel-companies-in-oecd-set-to-lock-in-500-million-tonnes-of-co2/
https://steelwatch.org/commentary/redline-not-reline-4-leading-steel-companies-in-oecd-set-to-lock-in-500-million-tonnes-of-co2/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steel-plant-tracker/
https://eurometal.net/posco-plans-1mty-hydrogen-steelmaking-plant-by-2030/
https://eurometal.net/posco-plans-1mty-hydrogen-steelmaking-plant-by-2030/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6edabc4005c40af9225651251ae2d12a&rs=/docViewer/result/2023.02/17/6edabc4005c40af9225651251ae2d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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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설정한 산업 전반에 대한 감축 목표도 2030년까지 고작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

다.9 즉 한국 정부는 자국의 철강 부문이 신속하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진전에 소극적, 청정 수소와 철강 생산의 연결 고리 부재

한국은 녹색 철강 전환에 핵심적 요소인 청정에너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 부문은 수입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7.15%에서 2030년 18.2%로 겨우 10%포인트가

량 증가 계획이다.10 날로 증가하는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은 빠져 있다. 하지만 전기로

(EAF)와 수소직접환원철(H2-DRI)로 공정이 전환되면서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에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어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수소 전략은 “청정 수소” 수입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에 대한 구

체적인 세부 목표도 세워져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청정 수소의 국내 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는 34%로, 

2050년까지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가 수소 정책은 철강 부문 전환을 위한 청정 수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철

강사에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11 그러나 한국의 수소 정책은 최종 수요처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업용 차량과 전력 부문에서의 적용에만 치중하고 있다.

수소 수입 또는 국내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글로벌 철강업체는 녹색 철광석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

나 이 대안은 녹색 철강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의 국내 생산을 극대화하는 데 방해

가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정부 재정 지원 및 녹색공공조달의 잠재력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2015년에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모범이 되어왔다. 그러나 K-ETS

에서 철강은 무상 할당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저탄소 철강 기술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정책적 견인 효과는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한 정책적 추동 효과만큼이나 부족하

다. 현재 민간 부문이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다. 자본 지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미미하고, 운

9 대한민국정부, 2021, 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10 이는 기후솔루션이 계산한 것으로서, 한국 특유의 개념으로 한국 정부가 정의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신 에너지(기존 연료를 새로운 방식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 활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액화 에너지)”는 배제하였다. 

11 산업통상자원부, 2019,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OECD STIP Compass, 2022,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NDC/2022-06/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1262
https://stip.oecd.org/stip/interactive-dashboards/policy-initiatives/2023%2Fdata%2FpolicyInitiatives%2F9999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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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 지원 역시 부족하다. 철강 탈탄소화를 위한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예. 친환경 

수소 직접환원철)로 가는 비중이 매우 낮고 설비투자 비용(CAPEX)에 대한 지원 역시 크게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또 다른 주요 정책 수단인 녹색 공공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 조달의 요건이나 세부 목표를 이용하여 녹색 철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산업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뿐 아

니라 가속할 수 있다. 또한 녹색 철강에 대한 공통의 표준 수립, 관련 배출 집약도 기준치 및 측정 표준을 설정하는 일에도 

충분한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무엇이 “그린”인지 명확하게 보증하지 않고도 특정 제품 라인을 

“그린”이라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매스밸런스(mass balance) 방법론에 기반한 포스코의 신규 제

품 라인인 그리닛 스틸(Greenate Steel)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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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철강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8%를 차지한다. 녹색 철강 투자와 민간 부문의 
노력이 추진력을 얻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철강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철강산업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 1.5°C 목표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정책입안 시 
기준선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핵심 철강 
생산국 공동의 노력이 시급하다.

2024년은 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래의 녹색 철강 강국으로 거론되는 브라질에서 

올해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가 열리고, 친환경 재산업화(green reindus-

trialization)가 브라질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12 탄소 집약적 전로 제강설비를 단 한 곳만 남

겨둔 철강 재활용의 선두주자 이탈리아는 개최 예정인 G7을 통해 2021년에 채택된 G7 산업 탈탄소 의제(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를 밀어붙이면서 넷제로 산업으로의 전 세계적 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한 G7의 협력 강화

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13

철강 탈탄소를 추진하는 각국의 의사결정자들, 시민사회,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나라들이 채

택하는 철강 탈탄소의 속력, 경로, 정책을 더 깊이 통찰하고 이해해야 한다. E3G 철강 정책 평가표의 목적은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며, G7 국가들이 (그리고 G7 외 주요 철강 생산국이) 철강산업에서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자국

의 철강산업을 다가올 미래에 대비시키고 있는지 연단위로 추적하고 비교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12 Brazilian Government, n.d., New Growth Acceleration Program (PDF)

13 2021 UK G7 Presidency, 7 June 2021, G7 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 (IDA) (PDF)

https://www.gov.br/mre/pt-br/consulado-mumbai/news/new-growth-acceleration-progra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59664/g7-industrial_-decarbonisation-agenda-7-june-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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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석의 주요 내용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굼뜬 모양새다. 2022년 평가와 비교 시 큰 변화가 포착되는 G7국가는 전무하

다. 평가표는 빨간색과 주황 색으로 뒤덮여 있다시피 하다. 정책 방향, 투자 및 기술 전개의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이 한

눈에 들어온다.

미지근한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주요 G7 국가에서는 철강 부문의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

다. 현재 G7 국가 중 석탄 기반 철강 생산 설비 증설을 계획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국가는 기존 석탄 기반 제

강 비중을 크게 낮추기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G7 국가에서는 고로 개수(furnace relining)

를 통한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생산 설비의 수명 연장을 꾀할 위험이 남아 있으며 그 어떤 G7 국가도 석탄 기반 제강 설비

의 단계적 퇴출(phasing-out)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비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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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시장 신호 수요 구축 인프라

정부 재정 지
원

녹색 철강 정
의

철강용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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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가격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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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전력

*CCS =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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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7 이외 국가에서 석탄 기반 제강 설비 계획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청정 설비 증설 계획을 앞지른

다. 인도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고로 용량을 153 Mtpa 증설할 계획이다.14 G7 국가들은 해외 철강 투자 전환에 중요

한 역할이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G7 국가들에 본사를 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시아에 석탄 기반 제철 설비 투

자를 주도하고 있다. 

철강 탈탄소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

> 정책 방향 및 명료성 관련 리더십이 부재하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철강 부문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과감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운 국가는 전무하다. 정책 방향 및 명료성은 향후 몇 년간 G7이 야심차게 추구해야 할 분명한 목표다. 

> 철강 전환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은 격차가 크며, 이는 서로 다른 수준의 재원 및 접근방식 때문이다. 유럽의 정책입

안자들은 R&D, 자본적 투자, 높은 운영비를 위한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은 수소에 대

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막대한 규모의 녹색 투자를 유도하는 반면 녹색 철강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

반적으로 석탄 기반 제철소의 전환을 돕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은 철강 재활용 확대와 더불어 철강 탈탄소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 대상 국가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G7 국가 중 C+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없다. 주목할 점은, 이 범

주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나라들은 G7 회원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 무탄소 철강(near-zero emission steel) 수요 구축을 목표로 공공 조달 및 표준 수립에 대한 활발한 국제적 논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범주다. G7 국가들은 (그리고 그 외 국가들도) 포부를 밝히고, 

협의하고, 약속을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법 시행에 주력함으로써 조달 요건 및 표준을 통해 철강 부문의 실

질적 경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G7 국가들은 다른 범주에 비해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력 부문 탈탄소 및 수소 개발

의 폭넓은 진전에 기인한다. 그러나 각국 탈탄소 전략에서 철강을 위한 청정 수소 확보는 충분한 우선 순위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 철강 부문 및 그 공급망이 갖는 범세계적 특성상 국가적 차원에 한정된 정책적 조치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잘 조율된 국제적 노력과 무역 정책이 철강 부문 탈탄소 성공의 열쇠다.

14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GEM Steel Plants 2023 (PDF)

https://login.microsoftonline.com/e5830120-4cb5-43d1-bcc9-e3ea72ee7791/oauth2/authorize?client%5Fid=00000003%2D0000%2D0ff1%2Dce00%2D000000000000&response%5Fmode=form%5Fpost&response%5Ftype=code%20id%5Ftoken&resource=00000003%2D0000%2D0ff1%2Dce00%2D000000000000&scope=openid&nonce=FA6A23A5D4A511F8E538D9BFBE1A8A3220ADAF23D341AB21%2D6BC2F1E84527D9894C6C2F44A6A3D31C47D8B6830838B6575B0818323485F1D8&redirect%5Furi=https%3A%2F%2Fe3gorg%2Esharepoint%2Ecom%2F%5Fforms%2Fdefault%2Easpx&state=OD0w&claims=%7B%22id%5Ftoken%22%3A%7B%22xms%5Fcc%22%3A%7B%22values%22%3A%5B%22CP1%22%5D%7D%7D%7D&wsucxt=1&cobrandid=11bd8083%2D87e0%2D41b5%2Dbb78%2D0bc43c8a8e8a&client%2Drequest%2Did=c1881da1%2De04e%2D8000%2D97ee%2D815c9af0e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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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철강 정책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제언

11개 개별 분석 대상 국가의 우선 과제는 별도 문서인 국가 프로필에 잘 나와 있다.15

2024년에 기울일 공동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부문별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바람직한 철강 탈탄소의 방향 및 변화의 속도에 관하

여 명확한 정책 신호를 보낸다.

G7 국가들은 공동의 철강 탈탄소 목표 및 부문 로드맵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무탄소 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문구에 합의해야 한다. 나아가 G7 국가들은 석탄 기반 제강 설비 증설을 지양한

다는 암묵적 방향성을 명시적 정책 약속으로 만들고 다른 OECD 국가가 동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G7 

국가들은 기존 석탄 기반 제철 설비의 수명을 2030년 이후까지 늘리기 위한 고로 개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 녹색 철강 시장 구축 포부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G7은 배출량 산정 방법론 일치와 저배출 또는 무탄소 철강의 정책 벤치마크 실행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로드

맵을 마련해야 한다. G7 국가들은 2020년대 중반부터 넷제로에 부합하는 의무적 표준을 채택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3.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의 소요시간(lead time)을 단축한다.

G7 국가들은 자국의 전력 부문 목표에 산업용 발전 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먼저, 산업 부문 전기화(in-

dustrial electrification)에 따르는 기회와 과제에 합의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4. 녹색 철(HBI, H2-DRI 등) 무역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국제 기술 협력, 국제 조달 계약 

및 유통계약(offtake arrangements)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G20: 미래의 녹색 철강 주요 수출국으로 촉망받는 브라질은 2024년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

면서, 녹색 산업 공급망에 대한 국제 협력을 의제에 포함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의 모범사례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 또한, 또한 잠재적 공급망 변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해야 한다. 

 G7: 회원국들은 국제적 철강 전환을 실현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산업 성

장 시장에서 철강 부문 전환을 촉발시키기 위해 향후 파트너십과 더 넓은 범위에서 금융 제공, 국제 기술 협력 참여, 

국제 조달 및 유통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E3G, February 2024, 국가 프로필 –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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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배경

철강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8%를 차지하며 오랜 세월 “난감축(hard-to-abate)” 부문으로 불려 왔다.16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철강 탈탄소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석탄 기반 철강 생산량의 35%에 해

당하는 500Mt 감축이 현재 넷제로 목표에 포함되는 등 민간 부문의 약속이 증가했고,17 무탄소 철강 시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18 소비자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구매자들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녹색 철강 조달 의사를 내비치

고 있다.19

무탄소 제철 공정으로의 전환은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생산·가공·무역의 새로운 거점들을 부상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을 재편할 것이다.20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철광석 자원을 보유한 국가

들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선두 자리를 엿보고 있다. 광산업자들은 이미 철광석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는 곳에 

채광 및 가공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21 

이렇게 상황 전개에 탄력이 붙고 기회가 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철강 부문은 아직도 2050 넷제로 달

성을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 약속은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넷

제로를 선언한 많은 철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상세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철강 

부문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무탄소 철강의 생산량은 1Mt미만이다.22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신규 석탄 기반 고로 계획이 늘고 있다는 점이며23 그 규모는 저탄소 설비 증설 용량을 계

속해서 추월하고 있다. 증설이 계획된 고로의 규모는 녹색 철강 생산설비 증설 계획 규모의 2.5배에 달한다.24 인도만 하

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ctober 2020, Iron and steel technology roadmap

17 Global Energy Monitor의 Global Steel Plant Tracker (GSPT, 2023년 3월 최종 업데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조강 설비의 62% 
(1,397 Mtpa)는 현재 전로(BOF, 산소전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아고라(Agora)가 2023년 6월에 발간한 15 Insights on the Global Steel 
Transition에 따르면 석탄 기반 제강 용량 중 500 Mt이 넷제로 목표에 포함된다고 한다. 주의: GSPT가 포착한 BOF 철강 용량은 대부분 고로-전로
(BF-BOF) 기술을 사용하나, 일부 제철업체들은 직접환원철(DRI)과 철스크랩을 BOF에 투입하는 대체 기술 사용을 고심 중이다. 따라서, BOF를 이용
한 제강을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석탄 기반 제강으로 간주한다. 

18 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 Green Steel Tracker (웹페이지. 2024년 1월 접속) 

19 Climate Group, Steelzero (웹페이지. 2024년 1월 접속)

20 Woodmac, October 2023, Metalmorphosis: how decarbonisation is transforming the iron and steel industry 

21 Ibid. 

2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3년, The Breakthrough Agenda Report (PDF). 전 세계 총 제강 용량은 2.5 Gt(2022년)이다; 
OECD. 2023년, Latest-developments in steelmaking capacity (PDF) 참조.

23 Global Energy Monitor, Global Steel Plant Tracker 2023, Steel Capacity (TTPA), by method and development status 
in each country 

24 Global Energy Monitor, October 2023, A Matter of Ambition: Examining the Steel Industry’s Commitment to Net Zero 
by 2050

https://www.iea.org/reports/iron-and-steel-technology-roadmap#overview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steel-plant-tracker/
https://static.agora-energiewende.de/fileadmin/Projekte/2021/2021-06_IND_INT_GlobalSteel/A-EW_298_GlobalSteel_Insights_WEB.pdf
https://static.agora-energiewende.de/fileadmin/Projekte/2021/2021-06_IND_INT_GlobalSteel/A-EW_298_GlobalSteel_Insights_WEB.pdf
https://www.industrytransition.org/green-steel-tracker/
https://www.theclimategroup.org/steelzero
https://www.woodmac.com/horizons/metalmorphosis-how-decarbonisation-is-transforming-the-iron-and-steel-industry/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b551dc82-c4d3-4330-8975-2d3e07739a6f/THEBREAKTHROUGHAGENDAREPORT2023.pdf
https://www.oecd.org/industry/ind/latest-developments-in-steelmaking-capacity-2023.pdf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JM3P94v8Wl0K3WhdSyD4itz5VP7hvwOvCnzODMPiBo/edit?pli=1#gid=16969381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JM3P94v8Wl0K3WhdSyD4itz5VP7hvwOvCnzODMPiBo/edit?pli=1#gid=16969381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a-matter-of-ambition-examining-the-steel-industrys-commitment-to-net-zero-by-2050/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a-matter-of-ambition-examining-the-steel-industrys-commitment-to-net-zero-by-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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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2030년까지 고로 용량을 153Mtpa 늘릴 계획이다.25 제철소의 긴 수명(최장 20~25년이나 위치에 따라 더 길 

수도 있다)을 고려컨대, 현재 추가로 건설하는 고로는 오랜 세월 상당한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다.

이 현실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새롭게 내놓은 『2050 넷제로 경로(Net Zero by 2050 Pathway)』와 큰 대조를 이

룬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모든 신규 중공업 설비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무탄소에 가까워져야만 평균온도 상승

을 1.5°C 이하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이 넷제로 경로에 부합하려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직접 배출량을 2.6 Gt 

CO2에서 2030까지 2.1 Gt CO2로, 2050년까지 0.2 Gt CO2로 줄여야 한다.27

산업 및 경제 계획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자국 철강 산업의 더욱 신속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

여야 한다. 2030년까지 대규모 제강 설비 재투자(현 BF-BOF28 용량의 73%)가 전망된다. 29 여기서 던져야 보아야 할 

핵심 질문은 제철소 소유주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술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이들에게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

내어, 개수를 통해 탄소 집약적 생산방식을 고수하거나 제철소가 폐쇄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제철 기술에 투자하도록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의제의 진전에 있어서 2024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래의 녹색 철강 대국으로서 잠재력 있는 브라질

에서 올해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가 열린다. 브라질의 신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에는 녹색 재산업화가 자리 잡고 

있다.30 탄소 집약적 전로 제강 설비를 단 한 곳 남겨두고 철강 재활용의 선봉에 서 있는 이탈리아는 올해 G7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21년 채택된 G7 산업 탈탄소 의제를 진전시키고, 전 세계적 넷제로 산업으로의 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

한 G7 협력 강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31

25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Pedal to the Metal (PDF)

2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eptember 2023,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 °C goal in reach

27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eptember 2023,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 °C goal in reach

28 고로-전로(BF-BOF) 방식은 철강 생산 경로 중 하나다. 고로는 용융을 통해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데 쓰인다. 그 결과 얻어지는 철을 선철
(pig iron)이라고 하는데, 선철이 산소 전로로 옮겨져 강(steel)이 만들어진다.

29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GEM Steel Plants 2023 (PDF)

30 Brazilian Government, September 2023, New Growth Acceleration Program (PDF)

31 2021 UK Presidency, June 2021, G7 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 (IDA) (PDF)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www.iea.org/reports/net-zero-roadmap-a-global-pathway-to-keep-the-15-0c-goal-in-reach
https://www.iea.org/reports/net-zero-roadmap-a-global-pathway-to-keep-the-15-0c-goal-in-reach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GEM%20Steel%20Plants%202023
https://www.gov.br/mre/pt-br/consulado-mumbai/news/new-growth-acceleration-progra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59664/g7-industrial_-decarbonisation-agenda-7-june-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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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023년 평가 방법론

5개 평가 범주

E3G의 2023 철강 정책 평가표는 다음 5개 범주에 걸쳐 각국의 성과를 평가한다:

> 정책 방향 및 명료성: 각국은 탈탄소 전략이나 보다 광범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철강 탈탄소 여정의 기대 속

도와 방향에 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 시장 신호: 각국은 무탄소 제강으로 투자의 방향이 옮겨 가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재정 지원 그리고/또는 탄소 가격 

책정을 활용하여 충분한 시장 신호를 창출해내고 있는가?

>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각국은 제강의 소재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는가?

> 수요 구축: 각국은 미래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조달 및 표준 제정과 더불어 무탄소 철강(near-zero emission 

steel) 관련 벤치마크를 설정함으로써 명확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 인프라 투자: 각국은 신속한 철강 탈탄소에 필요한 청정 인프라에 관한 계획 수립과 투자를 하고 있는가?

위의 각 범주마다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 정책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으며 각 정책 수단에는 여러 지표에 걸쳐 

동일한 점수를 할당했다. 점수와 방법론은 각 분석 대상 국가의 파트너들과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정책 수단에 대

한 점수는 그림 3(제 3 장)과 같이 시각적 순위로 표현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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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철강 정책 평가표와 다른 점

평가 강화를 위한 범주 확장 

2023년에는 방법론과 정책 수단 구성 면에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2년 철강 정책 평가표와의 비교

가 다소 복잡해지긴 했지만, 더욱 강력한 평가를 통해 분석 대상 국가들의 철강 전환 진행 상황에 대한 보다 견고하고 완

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프라 투자 범주 아래에 하위 범주로서 청정 전력을 넣었다. 이는 철강 부문 전기 소비의 친환경화와 산업 부문 전기화

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것이 철강 전환의 핵심임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일부 범주를 확장했다. 예컨대 정부 재정 지원을 R&D, 자본 지출(CAPEX), 운영비

(OPEX)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국 확대: G7에서 11개국으로

2022년 평가표와 비교 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분석 대상국이었던 G7에 4개국을 더한 것이다. 분석의 초점이 여전히 

G7에 맞추어져 있고, 정부 정책을 가장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G7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G7 국가들

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17%만 담당하고 있고(그림 1),32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철강 탈탄소를 가속화하려면 G7 회원국 밖의 산업 성장 시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비 G7 회원국의 상황을 이해함

으로써 더 나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국가들을 분석 대상국 범위에 넣었다:

> 중국과 인도. 세계 최대33 및 최고 탄소 집약적34 철강 생산국이다.

> 브라질. 곧 G20 의장국을 맡게 되고 녹색 철강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

> 한국. 인구 대비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35이자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다.36

3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2022, Achieving net zero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33 Global Energy Monitor, July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Pedal to the Metal It’s Time to Shift Steel Decarbonization 
Into High Gear (PDF)

34 EAF: Global Efficiency Intel, April 2002, Part 2: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for Secondary (EAF) Steel Production; 
Primary: Global Efficiency Intel, 2020, Part 1: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primary steel production: energy-CO2-
benchmarking

35 World Steel Association, 2022, World steel in figures 2022

36 세계 세 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인 러시아는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하여 고려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의 연구를 적극 
권장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바이다. 이외의 G20 국가는 연구 역량의 제한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https://www.iea.org/reports/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Part%202:%20Cleanest%20and%20Dirtiest%20Countries%20for%20Secondary%20(EAF)%20Steel%20Production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cleanest-dirtiest-countries-primary-steel-production-energy-co2-benchmarking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cleanest-dirtiest-countries-primary-steel-production-energy-co2-benchmarking
https://worldsteel.org/steel-topics/statistics/world-steel-in-figures-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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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이들 국가가 추가됨에 따라 철강 소비, 재정 능력, 생산 능력과 같이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철강 탈탄소의 전반

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철강 탈탄소 여정의 출발점, 재정 자원, 시장 구조가 이들 국가 간에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와 브라질은 평가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표에 명시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G7 회원국과 

함께 그 점수를 제시하였지만, G7 국가와 나란히 공식적인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4개국에 대한 심층 분

석은 국가 프로필에 포함되어 있다.37

37 E3G, January 2024, 국가 프로필 –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국가 별 조강 생산능력(Mt/년)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중국 브라질 기타 국가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한국

인도

분석 대상 비G7 회원국   G7 회원국   

그림 1. G7 회원국을 모두 합쳐도 세계 철강 생산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함. 철강 탈탄소를 위해서는 G7 외의 시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 평가표에 4개국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해짐.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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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제 맥락에서 살펴본 정책 

2023년에 우리는 실물 경제 데이터 동향이 보여주는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표에 반영된 정책 분석을 실물 경제

라는 맥락에 넣어보았다. 그 결과가 제3장 표 1에 나와 있고, 이를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Global Blast Furnace 

Tracker38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켜 보았다.

38 Global Energy Monitor, 2023년 6월 마지막 업데이트, Global Blast Furnace Tracker

GDP 대비 철강 생산 및 소비

출처: E3G의 World Bank 및 World Steel Association데이터 분석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view=chart
World Steel Association: https://worldsteel.org/steel-topics/statistics/world-ste
총 조강 생산능력: GEM 2023 보고서 데이터에 기초함(mtpa) 

그림 2. 철강 정책 평가표 분석 대상 11개국의 철강 생산 및 소비와 1인당 GDP. G7이외에 4개국을 추가함으로써 더 다양한 국가의 

철강 탈탄소 진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됨.

총 조강 생산능력(mtpa)미국

캐나다

영국

1인
당

 G
DP

 (U
S$

, 2
02

2)

1인당 소비(kg, 202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한국일본

G7 회원국
비G7 회원국

브라질
인도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blast-furnace-tracker/summary-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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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세와 원인을 살펴보았다:

1. 석탄 기반 철강 설비 증설 가능성

2.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설비의 개수 가능성

3.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설비 폐쇄 진행 여부

향후 과제 및 유의 사항

상기한 방법론의 변화로 2022년 철강 정책 평가표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원의 제약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요인으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예컨대, 현재로서는 여러 국가 간 유의미한 비교를 위

해 모든 정책 수단에 동일한 배점을 주고 있다. 실제로는 각 정책 수단이 철강 부문 전환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데이터 가용성 및 세분화 정도 역시 국가별로 편차가 있어서 각국의 정책 진전 상황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

가피했다. 끝으로, 분석 대상 국가 중 많은 나라에서 정책 진전이 종종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곤 하나, 중앙 정부의 

정책만 들여다볼 때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진보는 놓칠 수 있다. 우리는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을 언제나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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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평가 결과

정책 진전

그림 3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를 보여준다. 2022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는 G7 국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평가표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주황색이 주를 이루며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성과 투자 및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준다. 더욱 야심찬 정책 결정이 있어야만 1.5°C 경로에 발맞추어 철강 부문을 전환할 수 있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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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소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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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호 수요 구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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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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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전력

*CCS =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

그림 3. E3G 철강 정책 평가표 2023 (G7,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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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선두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본 철강 정책 평가표가 첫 선을 보인 이래로 

국내 철강 탈탄소 정책 면에서 계속해서 진전이 있었다.39 EU 차원에서 수립한 과감한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도 정책 진

전 범주에 있어서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 독일은 저탄소 제강 설비를 가장 많이 개발 중인 국가다40 독일 정부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를 도입하여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자발적 녹색 철강 라벨링 제도를 향해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주요 석탄 기반 제강 시설의 두 곳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이탈리아는 남아있는 석탄 기반 제철소에 직접환원철(DRI)41 시설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모범생들조차 민망한 점수를 받아 든 범주가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녹색 철강 시설 투자에 대한 긍

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탄 기반 시설 투자라는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3개국 중 기존 설비의 단계

적 폐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운 나라는 아무 곳도 없다. 

영국은 4위로 올라섰다. 남아있는 고로(BF)를 전기로(EAF)로 대체하고42 녹색 철강을 정의하고 친환경 조달 기준을 수

립하는 면에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평가표에 청정 전력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한 덕을 본 면도 있다. 그 결과 

2023년에 정체를 보인 캐나다를 따라잡았다. 

미국은 6위 자리를 고수했다.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수소, 탄소 

포집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중공업 전환을 비롯한 막대한 규모의 녹색 투자가 쏟아졌지만, 친환경 제

철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아직 미진하다. 석탄 기반 제철소의 탈탄소를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의 틀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여전히 꼴찌 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실, G7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 한국도 순위를 매겼더라면, 일본

은 이들 이웃 국가보다도 더 낮은 등수를 받았을 것이다. 일본의 철강 탈탄소 전략은 여전히 미래의 대규모 CCS 용량

과, 정부의 명확한 전략도 없는 그린 수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ndustri-

al Deep Decarbonisation Initiative, IDDI) 참여를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 G7 의장국으로서 

산업 탈탄소에 대한 국제적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중국과 한국은 새롭게 추가된 분석 대상국으로서, 각 범주에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은 배출 보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크랩 기반 철강 생산을 증대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지만, 현재의 설비는 대부분 석탄 기반 생산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 기반 시설은 없다.43 그렇지만, 한국 최대 철강사인 

39 E3G, September 2022, G7 Steel Policy Scorecard – shifting the pathway for steel

40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GEM Steel Plants 2023 (PDF)

41 해면철(sponge iron)이라고도 불리는 직접산화철(DRI)은 용융 과정 없이 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조된다.

42 전기로(EAF) 방식은 전기를 이용하는 제강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철스크랩이나 직접환원철(DRI) 또는 이 둘의 혼합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43 Global Energy Monitor, 2023년, Pedal to the Metal 2023

https://www.e3g.org/news/e3g-steel-scorecard/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GEM%20Steel%20Plants%202023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pedal-to-the-metal-2023-time-to-shift-steel-decarbonization-into-high-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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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가 고로 개수를 통해 몇몇 석탄 기반 설비의 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까지 포함하는 국가별 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서인 「국가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44

실물 경제 맥락에서 살펴본 철강 전환 동향

철강 정책 평가표의 결과를 맥락에 맞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능력 현황을 평가

하고(표 1).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1) 석탄 기반 철강 설비 증설 위험이 있는지, (2) 개수(relining)를 통해 기존 석탄 기

반 철강 설비의 수명을 연장할 위험이 있는지, (3)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설비의 폐쇄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

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앞서 강조한대로 철강 관련 정책적 의지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이미 주요 

G7 국가에서 철강 부문 전환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G7 국가 중 현재 석탄 기반 철강 설비 증설을 계획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고, 일부 국가(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잔존하는 고로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다. 

44 E3G, January 2024, 국가 프로필—2023 철강 정책 평가표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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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23 철강 전환 현황(G7, 중국, 한국). 지표는 시장(M), 정부 정책(G), 민간 부문 행동(P)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표시함. G7 국가들은 지표상 전반적 성과에 따라 배열함.

* 고로 폐쇄 및 녹색 제강 설비로 대체할 계획. 기존 고로 및 추가 계획 수치 관련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 영국 관련 참고 사항: 타타 스틸(Tata Steel)과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은 잠정 계획을 발표하여 영국 내에서 운영 중인 고로를 폐쇄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쳤지만, 본 보고서 발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잠정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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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pedal-to-the-metal-2023-time-to-shift-steel-decarbonization-into-high-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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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부분의 G7 국가에 기존 석탄 기반 설비의 수명 연장을 위해 고로를 개수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설비

들을 점진적으로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도 없다. 더욱이, G7 국가들에서 석탄 기반 제강을 벗어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동 노력이 아닌 광범위한 시장 요인들이다.

표1은 철강 전환에 대한 G7실물 경제의 진전이 단지 여기까지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G7외 국가들에서는 

석탄 기반 철강 설비 증설 계획이 늘고만 있고,45 그 규모는 추가되는 청정 설비 용량을 넘어선다.46 중국은 향후 몇 년간 

70개의 고로를 건설할 계획이고, 2030까지 전 세계에서 개수할 고로의 3분의 2는 중국에서 개수를 결정할 것이다.47 

인도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고로 용량을 153 Mtpa 늘일 계획이다.48  G7에서 고로 한 곳을 폐쇄하겠다거나 개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구 다른 곳에서는 그 용량의 적어도 10배에 대하여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G7 국가들은 해외 철강 투자 관련 변화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본을 필두로 G7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석탄 기반 제강 설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G7외에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 역시 석탄 기반 철강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참고 1. 중국의 철강 전환 현황은?

표1의 분석은 중국이 2014년에 도입한 철강 용량 스왑 정책(Steel Capacity Swap Policy)으로 인해 복

잡해졌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규로 철강 설비용량을 추가하려면 이보다 큰 규모의 설비를 폐쇄해야 한다.49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용량이 직접환원철(DRI)이나 전기로(EAF)처럼 저탄소라면 용량 스왑 비

율이 1:1이 되고, 신규 용량이 고로-전로(BF-BOF) 기술을 이용하는 석탄 기반이라면 감축스왑(reduced 

swap)으로만 가능하다(대부분의 지역에서 1.5:1). 용량 할당(capacity allocation)은 기업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비록 중국이 “일부 고로 전환 계획”과 “일부 고로 폐쇄 일자” 범주에서는 “YES”라는 평가를 받

았지만, 이를 다른 범주에서의 동등한 점수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석탄 기반 설비들은 중국에서 퇴출되고 있

다. 일부 경우에는 저탄소 설비로 대체하기도하나 여전히 엄청난 용량의 석탄 기반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45 Global Energy Monitor, Global Steel Plant Tracker 2023, Steel Capacity (TTPA), by method and development status 
in each country 

46 Global Energy Monitor, October 2023, Top50 steel producers' commitment to net zero (PDF)  

47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GEM Steel Plants 2023 (PDF)

48 Global Energy Monitor, June 2023, GEM Steel Plants 2023  (PDF)

49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August 2023, China’s steel sector invests USD 100 billion in coal-based 
steel plants, despite low profitability, overcapacity and carbon commitments (PDF)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JM3P94v8Wl0K3WhdSyD4itz5VP7hvwOvCnzODMPiBo/edit?pli=1#gid=16969381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JM3P94v8Wl0K3WhdSyD4itz5VP7hvwOvCnzODMPiBo/edit?pli=1#gid=16969381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Top50%20steel%20producers'%20commitment%20to%20netzero%20(PDF)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GEM%20Steel%20Plants%202023
https://e3gorg.sharepoint.com/sites/E3Gcomms/Shared%20Documents/Publications%20Bank/Reports%20(Final%20for%20Uploading)/2024/Steel%20scorecard/GEM%20Steel%20Plants%202023
https://energyandcleanair.org/wp/wp-content/uploads/2023/07/CREA_China-steel-sector_08.2023.pdf
https://energyandcleanair.org/wp/wp-content/uploads/2023/07/CREA_China-steel-sector_08.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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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탈탄소 관련 주요 정책 현황 파악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철강 탈탄소의 방향과 진행 속도에 관한 명확한 정책적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목표와 부문별 로드맵의 역할이 크다. 

프랑스와 한국은 이 범주에서 단연 돋보이는 두 국가다. 프랑스와 한국은 철강 탈탄소 전용 전략을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아있는 석탄 기반 제철소에 대한 각 현장별 맞춤 탈탄소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철강 탈탄소 전략은 철강 부문의 세부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명시된 산업 전반에 대한 배출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겨우 1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50

분석 대상 국가 중 단 한 곳도 철강 부문에 대해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를 세워 놓지 않았다. 향후 3년 동안 G7 및 그 외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명확한 규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 신호

석탄 기반 고로 증설이 청정 제강 설비 증설을 여전히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무탄소 철강 생

산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라는 시장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철강 탈탄소를 위한 기술적 대안 중 다수가 기존 생산 공

정보다 큰 비용이 들고, 혁신적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하는 EU

처럼 탄소 가격이 높은 권역에서조차 이러한 신기술의 손익분기 탄소 가격은 석탄 기반 생산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기술에 따르는 비용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낮아질 것이지만, 높은 운영 및 자본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직접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해질 것이다. 직접 지원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하는지는 재원 수준과 생산비와 

같은 국가별 맥락에 따라 다르다.51

우리가 분석한 유럽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획기적인 청정 생산 기술의 증가하는 운영비를 충당해 주기 위해 탄소 차

액 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s)와 같은 직접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52 예컨대 독일은 2023년

에 중공업 부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탄소 차액 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최근 고로를 이용하는 타타 스

틸(Tata Steel)의 포트 탤벗 제철소가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5억 파운드의 납세자 

지원을 약속했다. 다른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R&D에 치중되어 있고, 제철소 탈석탄 전환을 지원하기에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 

50 대한민국 정부, 2021년, 대한민국의 첫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DF)

51 Devlin, Kossen, Goldie-Jones, Yang. Global green hydrogen-based steel opportunities surrounding high quality 
renewable energy and iron ore deposits. Nature Communications 14, Article Number: 2578. 4 May 2023. 

52 유럽에서는 넷제로 제강 기술이 도입으로 철강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총 생산비가 적어도 연간 20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 증가분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European Parliament, December 2021, Moving towards Zero-
Emission Steel (PDF)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NDC/2022-06/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NDC/2022-06/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3-38123-2%23Sec8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3-38123-2%23Sec8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21/695484/IPOL_STU(2021)695484_EN.pdf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21/695484/IPOL_STU(2021)695484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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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이라는 정책 수단은 철강 탈탄소에 매우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강 소비를 줄이고 전기로강 생산 

비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53 그럼에도 분석 대상 국가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G7 국가 중 C+를 넘는 점수를 받은 국가는 없다. 미국과 이탈리아가 철강 재활용의 선두 주자로서 단연 돋보이긴 하지

만, 순환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철강 탈탄소를 지원할 규제 프레임워크와 명확한 신호는 미미하다.

2020년 3월에 발표된 EU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이러한 측면에서 EU 회원국에 매

우 중요하다.54 이 계획에는 최근 개정된 지속 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

ucts Regula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규제를 위한 우선순위 제품으로 철강을 강조하고 있다.55 

특히 중국과 한국은 이 범주에서 G7을 능가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중국은 철강을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와 명시적으로 

연관 짓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은 14차 5개년 순환 경제 개발 계획에 철스크랩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56 스크

랩 기반 전기로강 생산 비중을 2020년 10%에서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

행 중이다.57

공식 분석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인도 역시 철강 순환성에 있어서 원대한 포부와 리더십을 보여 왔다. 2023년 G20 의

장국으로서 인도는 자원 효율 순환 경제 산업 연합(Resource Efficiency Circular Economy Industry Coalition)을 

출범하고 「철강 산업의 순환 경제에 관한 지식 교류(Knowledge Exchange on Circular Economy in Steel Sec-

tor)」라는 기술문서를 내놓았다.58 또한 금속 스크랩 위원회(Scrap Metal Committee)를 출범시키고, 철스크랩 재활

용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도 전역에 금속 스크랩 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59 

이와 유사하게, 브라질도 철강 탈탄소를 위한 방편으로 순환성을 추구하고 있다. 브라질의 2023년 친환경적 변혁 계획

(2023 Ecological Transformation Plan)은 산업 부문에서 순환 경제적 실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60

5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 Achieving Net Zero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54 EU, 2020,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55 EU이사회, 2023년, 녹색 전환 적합 제품: 이사회 및 의회, 에코디자인 규정에 합의하다(Products fit for the green transition: Council 
and Parliament conclude a provisional agreement on the Ecodesign regulation)

56 China Briefing, 2021, China’s Circular Economy: Understanding the New Five Year Plan

57 Chines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2022, 
Implementation Plan for Carbon Peaking in the Industrial Sector / CREA, August 2023, China’s steel sector invests USD 
100 billion in coal-based steel plants, despite low profitability, overcapacity and carbon commitments (PDF)

58 G20, July 2023, Knowledge Exchange on Circular Economy in Steel Sector (PDF).

59 Indian Ministry of Steel, 16 March 2022, Press Release - Steel scrap recycling policy 

60 Brazilian Government, n.d., Casa Civil:  Novopac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c4d96342-f626-4aea-8dac-df1d1e567135/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pdf
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circular-economy-action-plan_e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2/05/products-fit-for-the-green-transition-council-and-parliament-conclude-a-provisional-agreement-on-the-ecodesign-regulat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2/05/products-fit-for-the-green-transition-council-and-parliament-conclude-a-provisional-agreement-on-the-ecodesign-regulation/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s-circular-economy-understanding-the-new-five-year-plan/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8/01/content_5703910.htm?ivk_sa=1023197a
https://energyandcleanair.org/wp/wp-content/uploads/2023/07/CREA_China-steel-sector_08.2023.pdf
https://energyandcleanair.org/wp/wp-content/uploads/2023/07/CREA_China-steel-sector_08.2023.pdf
http://www.g20.utoronto.ca/2023/G20_ECSWG-Knowledge_Exchange_on_Circular_Steel_Industry.pdf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06556
https://www.gov.br/casacivil/pt-br/nov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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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철강 수요 구축

녹색 철강 수요 창출은 철강 탈탄소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경영 사례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인센

티브가 없다면 신규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수요 구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저탄소 철강 조달의 주류화는 철강 생산자들의 경영 사례를 변화시킬 것

이며, 종종 비싸기 마련인 저탄소 철강의 판로를 찾고 필요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에 심어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산업 이해관계자와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손잡고 “저탄소(low-carbon)”라든지 “무탄소(near-ze-

ro)”와 “넷제로(net zero)”철강의 기준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야심 찬 정의와 제품 요건은 철강 부

문 탈탄소 추진에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 줄 것이고, 이는 이러한 정의와 표준 준수를 인증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캐나다, 독일, 영국은 이 분야에서 명확한 포부를 밝혀왔다.61 캐나다는 IDDI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서약(1번, 

3번)을 한 국가로, 2025년부터 주요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구조재의 내재 탄소(embodied carbon)를 

30% 감축할 계획이다.62 독일 정부는 녹색 철강 정의 및 측정 표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개시하였고, 이를 통

한 자발적 녹색 철강 라벨링 시스템(voluntary green steel labelling system) 도입이 기대된다.63 독일은 조달 및 시

장 구축 정책과 연계된 국가 녹색 철강 벤치마크와 표준을 최초로 수립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자

국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공개 협의의 일환으로 녹색 철

강의 정의 및 IDDI 녹색 철강 조달 서약(green steel procurement pledges)의 채택과 관련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였

다.64 

많은 정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는 모든 분석 대상 국가에서 취약하게 나타났다. 포부를 밝히고, 협의를 진행하

고, 서약을 공표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입법까지 나아가는 것이 G7 공동의 규제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무탄소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확대, 재생에너지원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해조 

건설, 필요한 경우 CO2 수송 및 저장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신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65

61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은 2023년 12월에 개최된 COP28에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관련 자국의 서약 수준과 더불어 현 조달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공적으로 발표했다. 본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우리는 각국의 공식 서약 수준에 대한 공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 
IDDI, December 2023, IDDI green public procurement pledge announcement (PDF)

62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n.d., Greening Government Strategy): A Government of Canada Directive

63 Plattform Industrie 4.0, 27 June 2023, Gesetzesvorhaben: Öffentliche Konsultation zur Transformation des 
Vergaberechts

64 IDDI, 5 December 2023, IDDI green public procurement pledge announcement (PDF)

65 제철 업계의 전기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1,300 TWh EJ이던 것이 2050년에는 1,900 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
의 수소 사용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2050년이 이르면 4.5 EJ에 달할 것이다. (PNNL & E3G, 2021, 1.5°C Steel. Decarbonising the 
Steel Sector in Paris-compatible pathways)

https://www.industrialenergyaccelerator.org/wp-content/uploads/IDDI-GPP-Pledge-Announcement_5-December-2023.pdf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innovation/greening-government/strategy.html
https://www.plattform-i40.de/Redaktion/DE/Artikel/Service/Gesetzesvorhaben/oeffentliche-konsultation-zur-transformation-des-vergaberechts.html
https://www.plattform-i40.de/Redaktion/DE/Artikel/Service/Gesetzesvorhaben/oeffentliche-konsultation-zur-transformation-des-vergaberechts.html
https://www.industrialenergyaccelerator.org/wp-content/uploads/IDDI-GPP-Pledge-Announcement_5-December-2023.pdf
https://www.e3g.org/publications/1-5c-steel-decarbonising-the-steel-sector-in-paris-compatible-pathways/
https://www.e3g.org/publications/1-5c-steel-decarbonising-the-steel-sector-in-paris-compatible-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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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 계획과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내보내야 하고, 향후 인프라 수요에 대한 공동의 통찰과 이해를 쌓아가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G7 국가들은 이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G7 회원국들이 전력 부문 탈탄소와 수

소 개발에 더 큰 포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정부의 정책에는 전력망 개발 시 고려사항인 입지 선정 및 기존 전력망 

보강 문제 등 철강 전기화에 따르는 청정 전력 수요 증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국가 전력 구성의 탈탄소화는 철강 산업이 소비하는 전력 탈탄소의 필요조건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전력 시스템 탈탄소 

목표와 정책이 내보내는 신호는 중요하다. 전력 시장 설계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산업 소비자가 직접 청정 전

력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 PPA)을 비롯한 기타 계약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국의 전반적 전력 구성을 탈탄소화하기까지 남은 과제의 양은 분석 대상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브라질

은 각각 풍부한 원자력이나 제어 가능한 재생에너지 용량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국토 이용 (

일본, 독일) 또는 신규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과 연계되기를 기다리는 데(영국)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도 

있다.66

각국의 국가 탈탄소 전략은 철강 및 중공업 부문의 청정 수소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평가표

가 나온 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수소 전략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수소 전략을 내놓았다. 이들 중 다수는 여전히 철

강이나 중공업 탈탄소를 위한 저탄소 수소의 사용에 충분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나,67 그저 장기적으로 관련성이 생겨

서 마침내 쓰이게 될 무언가로 본다. 

추가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 지원 대상이 될 수소 투자의 배출 집약도 관련 명확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

재력이 풍부한 저개발국가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소 수입의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분명하지 않다.68

철강 탈탄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및 무역 정책 

철강 정책 평가표는 G7 안팎의 국내 정책 의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분석에는 국제 협력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도 포

함되어 있다.69

철강 부문과 그 공급망이 갖는 범세계적 성격 때문에 국가 차원에만 머무르는 정책적 조치들은 그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

6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3,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 °C Goal in Reach - update 
(PDF)

67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January 2022, Geopolitics of the Energy Transformation--The Hydrogen 
Factor 

68 Van de Graaf, Overland, Scholten, Westphal,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70. December 2020, The new oil? The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of hydrogen

69 예컨대, IDDI 회원국 여부는 공공 조달이라는 정책 수단 범주의 주요 평가 요인이다.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9a698da4-4002-4e53-8ef3-631d8971bf84/NetZeroRoadmap_AGlobalPathwaytoKeepthe1.5CGoalinReach-2023Update.pdf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2/Jan/Geopolitics-of-the-Energy-Transformation-Hydrogen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2/Jan/Geopolitics-of-the-Energy-Transformation-Hydrogen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4629620302425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46296203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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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잘 조율된 국제적 노력과 무역 정책은 철강 부문 탈탄소의 성공에 열쇠가 될 것이다. 더욱이, 분석 대상 국가

나 관할권 중 어느 한 곳에서 마련된 국내 정책과 무역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국경을 넘어선다. 눈에 띄는 

사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EU가 CBAM을 시행하자 철강 관련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해 국제적 규제 압력이 가

해졌다. 이는 주요 시장이 최초로 저탄소 철강을 우대하고, 철강 탈탄소 노력에 보다 광범위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영국, 미국, 캐나다도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2023년부터 보고 

요건이 시작되는 자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철강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부문별 협정: 2021년 EU와 미국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GSA)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지만,70 양 

당사자는 녹색 철강을 위한 측정 방법론과 벤치마크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는 이러한 규범을 무역 및 조달 조치에 적용할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 철강 생산자들에게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 표준: 영국은 공개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무탄소 철강에 관한 표준을 제시한 바 있고, 독일에서도 이러한 표

준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표준이 나중에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공급망의 벤치마

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수소 및 녹색 철 무역 흐름: 많은 G7 국가들은 앞으로 그린 수소 수입에 의존하거나, 그린 수소를 활용하여 얻는 그

린 철(green iron) 등을 수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그린 수소 생산 목표치와 기존의 탄소집약적 철강 용량

을 탈탄소 하는 데 드는 그린 수소의 양을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수출국들과 협력하여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뿐 아

니라, 수출국들이 녹색 철이나 강(green iron or steel)과 같은 청정 수소 파생상품의 제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이러한 무역 흐름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일 것

이다.

> 전환 금융: 대부분의 분석 대상 국가는 철강 생산 시설 자체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동 부담하기에 충분한 

금융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는 국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라마다 

자본 비용, 기술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또한 크게 다르다. G7 국가 정부들은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철강 탈탄소를 

위한 집중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동원하며, 국제적 철강 부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후 금융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해외투자: G7국가, 특히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 기반 철강 설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G7 외에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도 해외에 신규 석탄 기반 제철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 철스크랩 무역: 각국이 전기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 규모를 늘여 감에 따라, 철스크랩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철스크

70 E3G, July 2023, The EU–US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https://www.e3g.org/publications/the-eu-us-global-arrangement-on-sustainable-steel-and-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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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공급 확보와 무역 상대국의 전환에 연쇄적 영향을 주는 수출제한을 위해 각국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간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아시아에서 철스크랩 무역 제한은 더 빈번해져 왔다.71 이에 대한 논의가 

G7 국가들에서 진행 중이다. EU는 비OECD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 이들 국

가 대상으로 스크랩 수출 제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영국은 자국서 발생하는 스크랩 중 1/4만을 사용하고 있다.72 

남아있는 석탄 기반 철강 설비를 전기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 많은 철스크랩의 국내 가공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73

표2는 G7국가와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이 철강 탈탄소와 관련된 주요 국제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간

략하게 보여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여러 이니셔티브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산업 전

환을 위한 리더십 그룹(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 LeadIT)과 IDDI에서 인도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외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 대부분을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가 이니셔

티브 참여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지역의 주요 철강 생산국을 끌어들여 참여를 독려하면

서, 철강 탈탄소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이니셔티브들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1 OECD, January 2022, Raw materials, trade obstacles and the circular economy

72 Financial Times, January 2024, Boom times for scrap metal as UK steel industry goes green

73 Ibid.

표 2. 2030년까지의 철강 탈탄소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G7,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 최소 하나 이상의 철강 우선순위 액션을 지지. † EU 멤버십을 통해. ‡ 지지 회원.

이니셔티브

합계

이탈리아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IDDI)

산업 전환을 위한 리더십 그룹 (LeadIT)

철강 브레이크스루 (Steel Breakthrough)*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Clean Energy Ministerial)

혁신 미션 (Mission Innovation): 넷제로 산업 미션 
(Zero Industries Mission)

철강 과잉 생산에 관한 글로벌 포럼 (GFSEC)

퍼스트 무버 연합 (First Movers Coalition)

국제에너지기구 산업 탈탄소 작업 그룹 (IEA Work-
ing Party on Industrial Decarbonization)

G7 산업 탈탄소 의제 (Industrial Decarbonization 
Agenda)

OECD 철강위원회 (Steel Committee)

https://www.oecd.org/coronavirus/en/data-insights/export-rules-raw-materials-and-prosperity
https://www.ft.com/content/1e273a6d-2683-419c-9567-91281df3c648


철강 탈탄소화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 2023 철강 정책 평가표36

제 4 장
2024년 철강 정책 목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관한 제언

2024년은 철강 탈탄소 의제를 진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G7회담이 열릴 것이고, 

이탈리아는 2021년에 채택된 G7 산업 탈탄소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전 세계적 전환 비용 절감을 위한 보다 강력

한 G7의 협력을 끌어낼 수도 있다.74 미래의 녹색 철강 강자로 거론되는 브라질 또한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를 개

최한다. 브라질은 녹색 재산업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75 EU와 미국은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가

운데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GSA) 협상 3년 차에 돌입했다. 이 협정이 철강 탈탄소의 전 세

계적 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G7 국가들과 기타 몇몇 주요 철강 생산국이 철강 부문의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과제를 어떻

게 풀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개 분석 대상 국가에 대해 국가별 맞춤 우선순위 행동을 

파악했으며 이는 별도 문서인 「국가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76

다음은 2024년 공동 노력을 위한 우리의 제언이다.

1.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부문별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바람직한 철강 탈탄소의 속도 및 방향에 
관하여 명확한 정책 신호를 내보낸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철강 부문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과감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운 나라는 전무하다. 우리는 이 부분이 

G7이 야심차게 공동의 규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 G7은 다자간 의제를 조성하고 정부의 행동과 

국제 협력을 위한 규범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원한다. G7 국가들은 2021년 산업 탈탄

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2022년에는 산업의 넷제로 전환에 대한 명료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고 공언

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늦어도 2020년 중반까지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 부문 로드맵

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정하며, 명확한 목표와 이정표를 개발함으로써 진행 방향과 속도에 대한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

내겠다”라는 것이다.77

74 2021UK G7 Presidency, June 2021, G7 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 (IDA) (PDF)

75 Brazilian Government, n.d., New Growth Acceleration Program (PDF)

76 E3G, January 2024, 국가 프로필—2023 철강 정책 평가표

77 G7 Germany, 2022, Conclusions regarding the 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 – Annex to the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inisters’ Communiqué (PD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59664/g7-industrial_-decarbonisation-agenda-7-june-2021.pdf
https://www.gov.br/mre/pt-br/consulado-mumbai/news/new-growth-acceleration-program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https://www.g7germany.de/resource/blob/974430/2044356/c9550898b89e1fe67556352848d07033/2022-05-27-4-conclusions-industrial-decarbonisation-data.pdf?download=1
https://www.g7germany.de/resource/blob/974430/2044356/c9550898b89e1fe67556352848d07033/2022-05-27-4-conclusions-industrial-decarbonisation-data.pdf?downlo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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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 공언에 대한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는 G7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철강 탈탄소 목표의 공동 채택을 향한 발걸음을 떼야 하고, 전 세계 철강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표와 부문별 로드맵의 

역할을 인정하는 문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보다 야심 찬 목표 달성을 위해, G7은 철강 탈탄소를 달성하려면 녹색 철강 생산 설비 증설뿐 아니라 석탄 기반 생산 설

비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IEA의 넷제로 로드맵 개정판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 °C 아래로 유

지하려면 모든 신규 중공업 설비가 2030년까지 무탄소에 가까워야만 한다. 실제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G7 국가 중 신규 석탄기반 철강 설비 증설 계획이 있는 국가는 없다.78 그러나, 대부분의 G7 국가에서 기존 설비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개수 결정을 내릴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G7은 신규 석탄 기반 철강 설비 건설을 지양하는 암묵적 추세를 명시적인 정책 약속으로 만들어야 하며 다른 OECD 국

가들에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G7 국가들은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설비의 수명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개수를 금지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2. 녹색 철강 시장 구축 포부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분석에서 뚜렷이 드러나듯이, 표준을 수립하고 공공 조달을 통한 녹색 철강 수요 구축은 모든 분석 대상 국가에서 취약

한 항목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열리는 많은 국제 이니셔티브와 포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

다. 포부를 밝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서약을 공표하는 데 안주하지 말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 입법까지 나아가는 

것이 향후 수년 내에 주요 철강 생산국이 함께 추구할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저탄소” , “무탄소” , “넷제로”   관련 표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

보하는 한편, 철강 생산의 배출 집약도에 대한 보고의 절차와 방법론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수집

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철강 공급망을 더 빠르게 저탄소화 하는 데 핵

심이 될 것이다.

녹색 철강 시장 구축은 다음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척을 이루어야 한다.

> 국내 시장 구축: 분석 결과 캐나다, 독일, 영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국가가 탄소를 적게 

또는 거의 배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철강 표준을 채택하고 조달 및 광범위한 규제 정책에 적용할지가 관

건이 될 것이다.

> G7: 시장 창출은 정책 명료성과 함께 2022년 G7 산업 탈탄소 의제(IDA)에 따라 설정한 주요 공동 목표 중 하나

다. IEA는 일본이 G7 의장국을 수행하던 2023년에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G7은 이 보고

서를 G7 정상 공동성명(Leaders’ Communiqué)을 통해 지지했다.79 이는 향후 실행될 일들의 강력한 기반이다. 

78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PDF)

7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3, The Breakthrough Agenda (PDF)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b551dc82-c4d3-4330-8975-2d3e07739a6f/THEBREAKTHROUGHAGENDAREPORT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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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G7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조정하고 저배출 및 무탄소 철강의 기준을 정책에서 구현하기 위한 로드

맵을 명확한 일정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IEA의 2023년 혁신 의제 보고서(Breakthrough Agenda 

Report)의 권고에 따라 G7 국가들은 2020년대 중반부터 넷제로를 위한 의무적 표준을 채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 EU-미국 GSA 협상: 협상단이 당초 기한인 2023년 10월까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GSA 관련 협상이 2025년 

초까지로 연장되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배출량 접근 방식에 합의하는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합의에 뒤이어 저배출 철강과 알루미늄을 정의하기 위한 한계값(thresholds)을 설정하고, 전 세계 친환경 

공급망 관련 무역 및 조달 조치와의 연계해야 한다.

> 기후클럽: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출범한 기후클럽(Climate Club) 역시 저탄소 정

의 및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해 36 개 회원국과 협력할 계획이다. G7 회원국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가 참여하는 

포럼인 기후클럽은 규제 조정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녹색 철강을 위한 선도적인 시장 구축을 위해 매진할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IDDI, WTO 및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 역시 중요하다. 이 다양한 노력의 장 사이의 융합과 더 큰 조정은 향후 몇 년간 중

복되는 노력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대할 것이다.

3.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철강 생산의 탈탄소를 위한 가장 유망하고 성숙한 경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증가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80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G7이 꾸준히 좋은 점수를 받는 평가 범주 중 하나다(그림 3). 하지만 이 분

야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과소평가 받아온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이니셔티브는 투자가 아닌 부

문별 로드맵, 표준 설정, 조달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국내 정책 관련 내용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주요 철강 생산자들이 산업의 전기화를 가속화하는 것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공동의 규제적 야망을 품는 것 또

한 매우 중요하고, 이런 노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과 인프라 배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G7: G7 정상들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를 달성하기로 2022년에 약속했다.81 이 약속은 이미 G7 국가들의 철

강 탈탄소 노력에 상당한 힘을 보태 주고 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려면, G7 국가들은 전력 부문 목표에 산업 경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 전기화가 가

져올 기회와 도전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요건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80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50 넷제로 배출 시나리오(NZE Scenari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50 TWh의 저배출 전기가 추가적
으로 생산되어야만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DRI)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를—전력망과의 통합과 전력 구매 계약(PPA)과 같은 계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직접 및 간접 저탄소 전기화는 철스크랩 기반 생산, 전해 수소, 전기로의 증가를 통해 지금부터 2030년까지 5 % 포인트 
넘게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고작 1% 포인트의 느림보 성장을 해온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IEA Steel (2023년 12월 접속) 참조.

81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German Ministery for Economy and Protecting the Climate), 2022, G7 
Konferenz: Klima Energie Umweltminister 05 2022: Abschlusskommunique (PDF)

https://www.iea.org/energy-system/industry/steel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G/g7-konferenz-klima-energie-umweltminister-05-2022-abschlusskommunique.pdf?__blob=publicationFile&v=14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G/g7-konferenz-klima-energie-umweltminister-05-2022-abschlusskommunique.pdf?__blob=publicationFile&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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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요 협력 분야는, 산업 전기화를 가로막는 공통의 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모 확대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잠재적으로 IEA 또는 IRENA)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교훈을 얻

는 것이다. 예를들어, 이들 국가 간에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는, 신규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계획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G7 국가들은 또한 철강 탈탄소를 위한 신규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단기 투자 전략

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고로를 신규 고용량 전력망 연결을 필요로 하는 전기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4. 녹색 철(HBI, H2-DRI 등) 무역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국제 기술 협력, 국제 조달 계
약 및 유통계약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여러 연구는 무탄소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원 가용성에 따라 제철 및 제강 공정을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82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기가 풍부하며 철광석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국내 철강 생산 탈탄소를 원하지만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과 자원 제약에 직면한 나라들도 있다. 이들 간에 

파트너십이 구축되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철강 탈탄소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녹색 철(green iron)을 공급하는 개발도상국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 기술 이전, 국제적 녹색 철강 수요 거점들에 대

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철 공급을 확보하려는 선진국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자국 재생에

너지 공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반적 탈탄소 비용을 낮출 수 있다.83

이러한 전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철강사와 광산업자들은 벌써부터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거래를 성사시

키고 있다. 이를테면 H2 그린 스틸(H2 Green Steel)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발리(Vale)84 및 남아프리카의 앵글로 아

메리칸(Anglo American)85과 각각 초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주도만으로는 이와 같은 역동성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 잠재적 녹색 철 수출국에서 재생에너

지와 수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민관 및 국제적 파트너십이 맺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추세를 타고 철강 탈탄소를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녹색 철 무역과 투자를 위한 선제적인 정부 

정책과 국제 협업이 필수적이다.

82 Woodmac, October 2023, Metalmorphosis: how decarbonisation is transforming the iron and steel industry; Agora 
Industry, June 2023, 15 insights on the global steel transformation; Trollip, H., McCall, B. and Bataille, C. January 2022, How 
green primary iron production in South Africa could help global decarbonization, Climate Policy, 22, pp. 236–247

83 Agora Industry, June 2023, 15 insights on the global steel transformation

84 H2 Green Steel, September 2023, Vale and H2 Green Steel sign agreement to study th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al hubs in Brazil and North America

85 Anglo American, April 2023, Anglo American partners with H2 Green Steel to advance low carbon steelmaking

https://www.woodmac.com/horizons/metalmorphosis-how-decarbonisation-is-transforming-the-iron-and-steel-industry/
https://www.woodmac.com/horizons/metalmorphosis-how-decarbonisation-is-transforming-the-iron-and-steel-industry/
https://www.agora-industry.org/publications/15-insights-on-the-global-steel-transformation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4693062.2021.202412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4693062.2021.2024123
https://www.agora-industry.org/publications/15-insights-on-the-global-steel-transformation
https://www.h2greensteel.com/latestnews/vale-and-h2-green-steel-sign-agreement-to-study-the-development-of-green-industrial-hubs-in-brazil-and-north-americanbsp
https://www.h2greensteel.com/latestnews/vale-and-h2-green-steel-sign-agreement-to-study-the-development-of-green-industrial-hubs-in-brazil-and-north-americanbsp
https://www.angloamerican.com/media/press-releases/2023/04-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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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확대할 때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철강 공급망의 잠재적 재편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협력적으로 작업

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탈탄소를 돕는 방향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

이 중 두 번째 요소는 특히 중요하다. 제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철강 부문의 탄소 집약적 설비 신설의 대부분은 개발도상

국의 산업 성장 시장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녹색 철 생산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는 곳으로

서 브라질,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등이다. 녹색 철강 파트너십은 다음 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 자본 비용 및 인프라 투자 비용을 연계하기 위한 전환 금융 확대

> 기술 협력 및 이전 강화

> 이들 국가의 친환경 철 생산자가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계약 체결

> 수입국의 녹색 철강 조달 제도에 대한 접근성 보장

파트너십의 지침이 될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러한 무역 흐름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전 세계 

철강 탈탄소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G20: 미래의 주요 녹색 철강 수출국으로 촉망받는 브라질은 2024년에 G20과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공급망에 대한 국제 협력을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양자 및 

다자 파트너십을 발족함에 있어 모범이 되는 원칙을 정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이해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를 의뢰해야 한다.

G7: G7 국가들은 국제적 철강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재정 지원, 기술 

협력, 국제 조달 및 유통 계약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산업 성장 시장에서 철강 부문 전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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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약어 및 용어 설명

약어

BF Blast Furnace 고로

BOF Basic Oxygen Furnace (산소) 전로

CAPEX Capital Expenditure 자본 비용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C(U)S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탄소차액계약제도

CEM Clean Energy Ministerial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CO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DRI Direct Reduced Iron 직접환원철

EAF Electric Arc Furnace 전기로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 거래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GCAM Global Change Analysis Model 

G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H2 Hydrogen 수소

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통합 평가 모델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DDI Industrial Deep Decarbonization Initiative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OPEX Operational Expenditure 운영비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

RES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에너지원

RES-E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S 재생에너지원에서 얻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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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고로(Blast furnace, BF) 

고로는 산업용 금속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야금용 용광로의 일종이다. 특히 선철 생산에 이용되는데, 선철은 전통적인 

석탄 기반 제강 과정의 중간 산물이다.86 선철은 석회석과 같은 용융제의 존재 하에 탄소(점결탄에서 얻는 코크스 이용)

를 환원시켜서 생산된다.87 코크스, 철광석, 용융제/첨가제의 교차 층이 용광로의 축으로 투입된 뒤 고온(최대 1000 °C)

에서 연소된다.

고로-전로(BF-BOF, 고로 기반 산소 전로)

고로-전로 방식은 제강법의 하나로서, 고로를 이용하여 철광석에서 철을 녹여내어 선철을 만든 뒤, 선철을 전로에 옮겨

서 강(steel)을 생산한다. 고로-전로 제강법으로 강 1톤을 만들 때 약 2.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88

고로-전로 공정을 탈탄소 하는 방식은 어렵고 제한적이다. 제철 과정에서 야금탄을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철광

석 용융을 위해 석탄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일산화탄소가 철광석 속의 산소를 환원시켜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놓

는다. 이러한 배출을 공정 배출(process emissions)이라고 한다. 현재 추정치를 기초로 볼 때, 청정 전기를 사용하고 

수소를 주입하면, 고로-전로 공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8.8까지 낮출 수 있다.89

청정/저배출/저탄소 수소(Clean/ low-emission/ low-carbon hydrogen)

IEA는90 청정 수소가 재생에너지원이나 원자력으로부터 생산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화

석 연료로부터 얻어진다고 정의한다. IEA는 저배출 수소에 대한 인증 제도 및 표준 설정의 중요성과 상호 인정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그러나 저탄소 수소가 화석연료 기반 수소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수소 인증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91 환경표준연합(ECOS)

은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2.26kg(2.26 kg CO2eq / kg H2)에 해당하는 저탄소 배출 집약도 혹은 화

석 연료 기반 생산 대비 80% 감축을 촉구한다.92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방법에 기초한 수소 구분(또는 색상 기반 유형 정

의)을 배척하고 배출량에 기초한 표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86 World Steel Association, Glossary (웹페이지, 2024년 1월 접속)

87 Global Energy Monitor 위키(Global Energy Monitor Wiki), 고로(Blast furnace) (웹페이지. 2023년 12월 접속)

8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ctober 2020, Iron and steel technology roadmap

89 Fan, Zhiyuan; Friedmann, S. Julio, April 2021, Low-carbon production of iron and steel: Technology options, economic 
assessment, and policy. Joule, 5 (4): 829–862. Doi:10.1016/j.joule.2021.02.018. ISSN 2542-4351.

9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ydrogen (웹페이지. 2023년 12월 접속)

9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Hydrogen (웹페이지. 2023년 12월 접속); Weltenergierat Deutschland. January 2022, 
Global harmonisation of hydrogen certification

92 Ecostandard, March 2023, Ensuring the right definition of low-carbon hydrogen 

https://worldsteel.org/about-steel/glossary/
https://www.gem.wiki/Blast_furnace
https://www.iea.org/reports/iron-and-steel-technology-roadmap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42435121000957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42435121000957
https://www.iea.org/energy-system/low-emission-fuels/hydrogen
https://www.irena.org/Energy-Transition/Technology/Hydrogen
https://www.weltenergierat.de/publikationen/studien/global-harmonisation-of-hydrogen-certification/?cn-reloaded=1
https://ecostandard.org/news_events/ensuring-the-right-definition-of-low-carbon-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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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

직접환원철은 해면철이라고도 불리는데, 용융 과정이 불필요하고 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제철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다. 이때 천연가스나 가스화 석탄(gasified coal)에서 얻는 합성 가스가 사용되는데, 이에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장

치가 동반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은 고로 제철에 비해 더 쉽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93 그후, 생산 방식에 따라 직접환원철은 열간성형철(HBI, 조개

탄 모양으로 성형한 직접환원철) 형태로 고로로 투입되거나 전기로(EAF)에 투입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고로는 가동 

효율성이 매우 높고 코크스를 적게 사용한다.94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

전기로 방식은 전기를 이용하는 제강 방법의 한 형태다. 철스크랩이나 직접환원철(DRI) 또는 이 둘을 혼합한 것을 주원

료로 사용한다. 철스크랩과 전기로를 사용하는 스크랩-전기로(scrap-EAF) 공정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 있다. 직접환원철과 전기로를 사용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은 천연 

가스나 가스화 석탄에서 얻는 합성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로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도 이용한다.95 

수소-직접환원철(H2-DRI, 수소환원철)

H2-DRI는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을 일컫는다.96 본 철강 정책 평가표는 직접환원철 생산시설들 중 전적으로 청정 수소 

기반의 공정으로 전환하는 시설들에 대한 발표들을 추적했으며  청정 수소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는 제철소에만 

“수소-직접환원철(H2-DRI)” 또는 “수소 준비 완료(H2-ready)”라고 표시 하였다. “수소-직접환원철”이라는 표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이 예정된 직접환원철 생산 설비의 “수소 준비도(H2-readiness)”에 관한 데이터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글로벌 에

너지 모니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추적하였는데, 문헌 조사와 더불어 파트너 인터

뷰를 진행하여 수소-직접환원철 프로젝트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알아보았다. 석탄 기반 회전로와 같은 배출 집

약성이 더 높은 공정에 발이 묶여버린 제철소들을 조사하고 싶어도, 명확한 관련 평가를 아직은 입수할 수가 없다. 미드

렉스(MIDREX)의 평가를 출발점으로 삼자면, 여기에 투입되는 천연가스를 최대 1/3까지 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다.97

93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PDF). 13페이지

94 Malvern Panalytical, August 2023, DRI: the ‘direct’ route to greener steel

95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n.d., Fact sheet: The facts about steelmaking – Steelmakers 
seeking green steel (PDF)

96 World Steel Association, June 2022, Fact sheet: Hydrogen (H2)-based ironmaking (PDF)

97 MIDREX, July 2017, MIDREX H2: Ultimate low CO2 ironmaking and its place in the new hydrogen economy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www.materials-talks.com/dri-the-direct-route-to-greener-steel/
https://ieefa.org/sites/default/files/2022-06/steel-fact-sheet.pdf
https://ieefa.org/sites/default/files/2022-06/steel-fact-sheet.pdf
https://worldsteel.org/wp-content/uploads/Fact-sheet-Hydrogen-H2-based-ironmaking.pdf
https://www.midrex.com/tech-article/midrex-h2-ultimate-low-co2-ironmaking-and-its-place-in-the-new-hydrogen-economy/#:~:text=This%20can%20be%20done%20with,made%20with%20over%2050%25%20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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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철강/무탄소 철강

배출이 거의 없는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철강.98 우리는 IEA가 제안한 무탄소 철강(near-zero emission steel)의 

정의를 채택했다.99 이 정의에서 배출 집약도 한계값의 공식은 금속 투입물에서 철스크랩이 차지하는 비율의 함수로 표

현되고, 철스크랩 이용 비율 30%가 1차 생산(철스크랩 30% 미만)과 2차 생산(철스크랩 30% 초과)을 구분 짓는 임계

값이다. 생산에서 철스크랩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배출 집약도가 낮아지며, 철스크랩 사용량이 늘수록 녹색 철강을 위

한 배출 한계값이 낮아지게 된다.

전로 제강 (Primary steelmaking, 1차 제강)

철(iron)을 녹여 강(steel)을 만들 때, 용융철의 탄소 함량을 낮추는 제강 공정.  일반적으로 철스크랩이 일부 포함되는

데, IEA가 제시하는 무탄소 철강의 정의에 따르면 그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 

전기로 제강 (Secondary steelmaking, 2차 제강)

철스크랩을 용융하여 탄소와 섞어서 새로운 강을 만드는 공정. 일반적으로 선철이 일부 포함되는데, IEA의 무탄소 철강

의 정의에 따라 최소 30%의 철스크랩이 투입되어야 한다.

98 배출량이 0에 근접할 때, 총량 기준으로 제거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현실적인 장벽이 있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잔여 배출이 있을 수밖
에 없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9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2022, Achieving net zero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PDF)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c4d96342-f626-4aea-8dac-df1d1e567135/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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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방법론

부록 B는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에 적용된 채점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2022년의 
첫 분석과 방법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100

평가표 방법론의 개선

채점

2023 평가표는 2022년에 나온 최초 버전에 이은 두 번째 버전의 철강 정책 평가표다. 파트너들과의 논의를 통해 원래

의 방법론에 수정을 가했다. 2022년에 개발 적용한 일곱 가지 정책 수단 중 탄소 가격 책정 실행 부분만 그대로 유지하

고 나머지는 모두 수정하였다.

“정부 재정 지원”과 “제강 전기화를 위한 수소 및 탄소 포집 저장 인프라 제공”이라는 정책 수단은 상당한 변화를 거쳤

고, 이들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지표도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의 경우 2022년 과 2023년 평가표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정책 수단을 다루는 절에 잘 나와 있다.

다음 네 가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만 이루어졌다.

>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제공

>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을 갖춘 녹색 철강 정의 채택

>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녹색 철강 공공 조달을 통한 리드 마켓 창출

끝으로, 우리는 철강 생산을 위한 청정 에너지 제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였다. 이는 전력체계 탈탄

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에 근거했고, 철강 생산의 전기화 확대로 인한 청정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고려했다.

100 E3G, September 2022, G7 Steel Policy Scorecard – shifting the pathway for steel

https://www.e3g.org/news/e3g-steel-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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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국 선정

2024년 평가표에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모든 G7 국가들이101 포함되었다. 우리는 다음 4개국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중국과 인도. 세계 최대102 및 최고 탄소 집약적인103 철강 생산국가다.

> 브라질.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 지위. 녹색 철강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

> 한국. 인구 대비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이자104 세계 6대 철강 생산국.105

위 4개국의 추가는 평가표가 분석하는 국가들을 다양화하고 G7외 국가 맥락에서의 이해를 도모하여 더 나은 정책을 설

계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표에 명시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G7 회원국과 함께 그 점수를 제시하

였다. 파트너들과 논의할 때 이들 국가와 G7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은 오늘날 고소

득 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은106 세계에서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

들 중 하나다.107 중국을 손쉬운 분류가 어려운 특이한 사례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공식 채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철강 생산을 탈탄소 하는 것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의 탈탄소를 이룩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

다.

한편 인도와 브라질은 G7 국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도와 브

라질은 여전히 중간 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 G7 국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도와 브라질이 전 세계 철강 탈탄소 노력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은 크다. 그래서 이들 국가를 주요 브리

핑 분석에서 다루고 국가 특징을 기술하는 문서인 「국가 프로필」에 포함시켰다.108 

101 비록 EU도 G7의 독립적 회원국이지만, 우리는 단순성을 위해 EU에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우리는 평가표에 포함된 
각 EU 회원국에 대한 점수에 EU 정책을 반영하였다. 왜냐하면 EU 법의 원칙에 따르면, EU 정책은 직접적으로 EU 회원국에 적용되거나 국가별 법체
계 내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2 Global Energy Monitor, 2023, Pedal to the Metal 2023

103 전기로(EAF): 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 April 2022, Part 2: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for Secondary (EAF) Steel 
Production; Primary: 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 April 2022, Part 1: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for Primary Steel 
Production

104 World Steel Association, 2022, World Steel in Figures 2022

105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인 러시아는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하여 고려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의 연구를 
강력히 장려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더 이상의 G20 국가는 생산량을 고려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106 World Bank, 2023, New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2022-2023; World Bank Open Data.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 (검색일: 2023년 11월)

107 ECB Economic Bulletin, Issue 7, 2017, China’s economic growth and rebalancing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global 
and euro area economies (PDF) 

108 E3G, January 2024, 국가 프로필—2023 철강 정책 평가표

https://globalenergymonitor.org/wp-content/uploads/2023/07/GEM_SteelPlants2023.pdf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9/2/part-2-cleanest-and-dirtiest-countries-for-secondary-eaf-steel-production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9/2/part-2-cleanest-and-dirtiest-countries-for-secondary-eaf-steel-production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9/2/part-2-cleanest-and-dirtiest-countries-for-secondary-eaf-steel-production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cleanest-dirtiest-countries-primary-steel-production-energy-co2-benchmarking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cleanest-dirtiest-countries-primary-steel-production-energy-co2-benchmarking
https://worldsteel.org/steel-topics/statistics/world-steel-in-figures-2022/
https://blogs.worldbank.org/en/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ebart201707_01.en.pdf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ebart201707_01.en.pdf
https://www.e3g.org/publications/raising-ambition-steel-decarbonisation-2023-steel-policy-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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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 1톤 당 이산화탄소 톤수 기준으로 볼 때 인도 철강이 세계에서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109 중국 철강의 

배출 집약도도 이와 비슷하다. 전 세계 철강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전 세계 철강 산업 배출량의 

60%가량을 중국이 내뿜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중국과 인도가 GDP와 GNI 수준에서 근소한 차이만 보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제외하고 중국만 명시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정책 방향성 및 명료성

야심찬 배출 목표를 세우고 전 세계 철강 산업의 넷제로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다 보면 각 정부와 민간 부문

은 필요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의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를 품은 철강 탈탄소 전략은 명료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채점에서 가장 배점이 높

은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강 탈탄소는 더 광범위한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가 기후 정책이나 산업 탈

탄소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방향성과 포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점에 적절히 반영한다.

산업 전반의 배출 감축 목표도 중요하지만, 철강 부문의 배출 감축 목표가 별도로 수립된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리는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가 어떤 목표인지를 정의하였는데, 이때 E3G와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PNNL)

가 작성한 「1.5도 철강」 보고서에서110 제시하는 경로와 중간 목표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철강 부문이 비용 효율적

인 1.5 °C 경로를 따라가려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까지 95%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힌다.111 

2025년 이후로는 전과 같이 석탄에 기반한 철강 생산 설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이, 탄소 집약적인 철강 

생산의 점진적 퇴출 일정이 향후 몇 년 내 수립되기를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그 어떤 G7 정부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포부가 그 모습을 드러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정책 수단 면에서 G7국가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맥락을 마주하게 된다. 산업 및 철강 탈탄소 

목표들은 철강 부문 로드맵에서 기후 행동 계획과 산업 탈탄소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이

러한 다양한 문서들이 어디 소관인지 그리고 그 집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나올 평가표들은 

이행 가능성을 살핌으로써 목표 분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09 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 April 2022, Part 2: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for secondary (EAF) steel production 
and Part 1: Cleanest and dirtiest countries for primary steel production

110 E3G & PNNL, October 2021, 1.5C steel: Decarbonising the steel sector in Paris-compatible pathways

111 이것은 IEA가 G7 국가들에 대해 제시한 넷제로 경로보다 더 과감한 것이다. IEA가 제시한 경로는 2030년까지 7%, 2040년까지 70%, 2050년
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9/2/part-2-cleanest-and-dirtiest-countries-for-secondary-eaf-steel-production
https://www.globalefficiencyintel.com/new-blog/2020/cleanest-dirtiest-countries-primary-steel-production-energy-co2-benchmarking
https://www.e3g.org/publications/1-5c-steel-decarbonising-the-steel-sector-in-paris-compatible-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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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정책 초점 및 우선순위 (각국은 해당하는 지표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후 정책과 철강 탈탄소 정책 둘 다 있는 국가는 철강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는

다).

배점

산업 탈탄소에 중점을 둔 기후 정책이 있다. 0.25

철강을 포함하는 산업 탈탄소에 중점을 둔 기후 정책이 있다. 0.50

탈탄소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둔 철강 정책이 있다. 0.50

산업 탈탄소 전략이 있다. 0.75

철강에 중점을 둔 산업 탈탄소 전략이 있다. 1.00

철강 탈탄소 전략이 있다. 1.50

목표 (각국은 해당하는 지표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로 점수를 받는다) 배점

지역적(초국가적) 이행 목표다.112 0.25

철강 배출 감축 경로를 제시한다.113 0.25

철강 목표 설정을 모색 중이다. 0.25

산업 목표가 있으나 야심차지 않다. 0.75

철강 목표가 있으나 야심차지 않다. 1.00

야심찬 산업 목표가 있다. 1.25

야심찬 철강 목표가 있다. 1.50

112 113

112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 

113 2022년에는 “산업 배출 감축 경로를 제시한다”였으나, 채점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 배출 감축 경로를 제시한
다”의 배점을 0.50에서 0.25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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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탈탄소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각국 정부가 철강 탈탄소 재정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약속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탄소 비용을 빼고 

보았을 때, 무탄소 철강 생산이 전통적 석탄 기반 생산보다 30%에서 60%까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114 이 부분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지원금(grants)이나 세제 혜택의 형태로 주어지는 보조금(subsidies)에 대한 정

부 발표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문별 산업 지원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 지원금이다 보니 

실제로는 주로 지원금 위주로 살펴보게 되었다.115

정부 지출(대출 및 보증)은 평균적으로 볼 때 주요 G7 국가의 부문별 산업 정책에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제외했다.116 그러나 평가표에 나오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이 방법론의 한계로 간주해야 한다.117 

대출과 보증을 제외함으로써 2022년 평가표와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었다. 2022년 평가표도 지원금에 기초한 재정 

지원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22년 평가표와 달리, 2023년 평가표는 철강 탈탄소 관련 재정 지원의 여러 가지 유형, 즉 연구개발, 현장별 프로젝

트 실행을 위한 자본 지출, 운영비 등 세분화된 구분을 시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기술의 

개발이나 전개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118

운영비 지원 평가에는 의미 있는 탈탄소 노력에 대한 조건부 지원도 고려하였다. 살펴본 여러 나라의 철강 산업은 이미 

전기나 탄소 가격 지원을 포함하여 상당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119 탄소차액계약제도(CCfD)120와 같이  탈탄소 

의지가 있는 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표적 운영비 지원 수단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우선순위 최종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수소를 충분히 생산하기 위한 차액결제거래제도(CCfD scheme)도 바람직한 수단으로 간주했다.121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재정이 어느 한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역시 재정 지원 발표가 항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정부의 변화나 위기로 인해 재정 지원 약속이 흔들릴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실제 정책과 직접 투자로 실현되는 정도를 추적하는 일은 상당한 자원이 요구되

1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January 2023,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3

115 OECD, June 2023, Quantifying industrial strategies across nine OECD countries, QuiS

116 Ibid.

117 산업 전략 정량화(Qui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금융 상품은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의 부문별 산업 지원에서 큰 몫을 감
당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산업 부문에 걸친 지원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철강 부문에 중점을 두고 그 세부성과 규모를 들여다본 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
다. QuiS 데이터베이스는 9개 OECD 국가를 분석한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당 9개국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
덜란드, 스웨덴, 영국이다. 

118 Fan, Z. & Friedmann, S. J, April 2021, Low-carbon production of iron and steel: Technology options, economic 
assessment, and policy, Joule, vol. 5, pp. 829–862. Doi: 10.1016/j.joule.2021.02.018

119 Fraunhofer & Ecofys, July 2015, Electricity costs of energy intensive industri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DF)

120 Clean Air Task Force, August 2022, Why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ould be the policy measure Europe needs 
to decarbonise industry

12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January 2022, Geopolitics of the energy transformation: The hydrogen factor 

https://www.iea.org/reports/energy-technology-perspectives-2023
https://www.oecd.org/publications/quantifying-industrial-strategies-across-nine-oecd-countries-5f2dcc8e-en.ht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42435121000957?ref=pdf_download&fr=RR-2&rr=82da1a3a3822268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42435121000957?ref=pdf_download&fr=RR-2&rr=82da1a3a38222681
https://www.isi.fraunhofer.de/content/dam/isi/dokumente/ccx/2015/Electricity-Costs-of-Energy-Intensive-Industries.pdf
https://www.catf.us/2022/08/why-carbon-contracts-difference-could-policy-measure-europe-needs-decarbonise-industry/
https://www.catf.us/2022/08/why-carbon-contracts-difference-could-policy-measure-europe-needs-decarbonise-industry/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2/Jan/Geopolitics-of-the-Energy-Transformation-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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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이다.

특히 EU 국가에서는 유럽 연합 차원의 재정 지원이 빈번하게 주어지는데, 이를 채점에 반영하였다.

채점   122 123

연구개발비 지원(각국은 해당하는 지표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로 점수를 받는다)

– GDP에 대한 백분율로 본 지원 규모122

배점

넷제로 철강 생산 방법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다. 0.25

넷제로 철강 생산 연구개발을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재정 지원이 있다. 0.50

넷제로 철강 생산 방법 연구개발을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재정 지원이 있고, 그 규모가 GDP
의 0.01%을 넘는다.

0.75

넷제로 철강 생산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재정 지원이 있고, 그 규모가 
GDP의 0.05%를 넘는다.

1.00

자본 지출 지원(각국은 해당하는 지표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로 점수를 받는다.)

– 국가 전체 지원 대상 고로-전로의 비율123

배점

설비의 탈탄소를 위한 자본 투자 지원에 쓰일 재정이 있다. 0.25

특정 설비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할당된 재정이 전국의 모든 고로-전로(BF-
BOF) 설비 중 적어도 1/3에 지원된다.

0.50

특정 설비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할당된 재정이 전국의 모든 고로-전로 설비 
중 적어도 1/3에 지원되고, 이와 더불어 산업 탈탄소를 위한 자본 지출을 지원할 추가 국가 재
정 또한 상당하다.

0.75

특정 설비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할당된 재정이 상당히 있고 전국의 고로-전
로 설비의 대부분에 지원된다.

1.00

122 World Bank, GDP (current US$) (2023년 11월 검색)

123 Global Energy Monitor, 2023년 3월 업데이트. Global Steel Plant Tracker. 특정 제강 현장에 할당된 직접 지원금(grant)가 없는 경우
에는 잔차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때 표준 규모의 제강 설비(약 3 Mtpa)를 수소직접환원철 시설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200억 달러일 것
으로 가정했다: Agora Industry, Future Camp, Wuppertal Institute, 2022, Carbon Contracts for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y: 
Calculator for the assessment of transformation costs for low-CO2 primary steel production Model version 1.1, (Excel)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steel-plant-tracker/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static.agora-energiewende.de%2Ffileadmin%2FProjekte%2F2021%2F2021_10_DE_KIT%2FCarbon_Contracts-Industry_Transformation-Steel_Data_v1.1.xlsx&wdOrigin=BROWSELINK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static.agora-energiewende.de%2Ffileadmin%2FProjekte%2F2021%2F2021_10_DE_KIT%2FCarbon_Contracts-Industry_Transformation-Steel_Data_v1.1.xlsx&wdOrigin=BROWS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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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배점

넷제로 철강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운영비 지원만을 위해 책정된 별도 재정이 있다.124 1.00

124

탄소 가격 책정

탄소 가격 책정의 세부 사항에는 혼란의 여지가 많다. 명료성과 단순성을 위하여, 우리는 철강 부문에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ETS)나 탄소세의 존재 유무를 살피기로 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경우, 그 중요도는 탄소 가격 측면 뿐 아니라 무

상 할당을 비롯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면제에 대한 단계적 철폐 의지 여부로 평가했다. 

채점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접근법으로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U ETS

처럼 최상위 10% 성능의 설비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무상 할당량 벤치마크와, 캐나다처럼 모든 철강 설비의 과

거 평균 배출 집약도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크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일부는 연방구조로 되어 있거나(캐나다, 미국, 독일) 사실상 연방의 성격을 띠는 복잡한 단일 구조로(

중국) 되어 있으므로 탄소 가격 정책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능한 범위 내

에서 부분적으로 채점에 반영하였지만, 제한된 연구 역량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점

각국은 하나의 지표 세트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는다. 따라서 가능한 최고 점수는 3점이다.

과감하지 못한 수준의 탄소 가격 책정 (각국은 다음 지표들 중 하나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배출권 거래제에 무상 할당이 있다. 1.00

가벼운 탄소세를 부과한다. 1.00

124 상세 무탄소 전환 계획에 따른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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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과감한 수준의 탄소 가격 책정 (각국은 다음 지표들 중 하나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국가 배출권 거래제에 무상 할당이 있으나 점진적 폐지 일정이 정해져 있다. 2.00

상당한 탄소세가 부과되나 일부 철강은 면제된다. 2.00

매우 과감한 탄소 가격 책정 (각국은 다음 지표들 중 하나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무상 할당이 없다. 3.00

상당한 탄소세가 예외 없이 부과된다. 3.00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관련 정책 방향

철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의 중요성은 IEA의 넷제로 시나리오와125 E3G와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PNNL)가 

공동으로 작성한 「1.5도 철강(1.5°C Steel)」보고서를126 비롯한 다양한 모델링 작업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기술 및 연

료 전환과 같은 조치와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소재 효율성 증진과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같은 수요 감소 조치들

은 철강 부문의 1.5°C 경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철강 순환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지와 규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및 폐차에 대한 규정을 

통해 철스크랩의 취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 부터, 건축법규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철강 사용 효율성을 높이며, 개별 차량 

소유를 지양하고 카 셰어링을 독려하는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장려하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채로운 정책 영역을 파고드는 것은 본 평가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순환경제 정책을 통해 제시되

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순환경제 계획이나 전략 또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러한 정책이 철강 분야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핀다. 현재까지 순환경제의 맥락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철강에 대한 초점이 증거로서 드러난 분야는 철스크랩의 사용 증대 부분이다. 이 정도의 세부적 접근법에는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더하여 순환경제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다든지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동참함으로써 발휘되는 국제적 

리더십도 인정했다.

12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3,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C Goal in Reach – 2023 
Update

126 E3G & PNNL, October 2021, 1.5C steel: Decarbonising the steel sector in Paris-compatible pathways

https://www.iea.org/events/net-zero-roadmap-a-global-pathway-to-keep-the-1-5-c-goal-in-reach-2023-update
https://www.iea.org/events/net-zero-roadmap-a-global-pathway-to-keep-the-1-5-c-goal-in-reach-2023-update
https://www.e3g.org/publications/1-5c-steel-decarbonising-the-steel-sector-in-paris-compatible-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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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국가 정책 방향성 (각국은 아래 지표 중 요건을 충족시키고 점수가 가장 높은 하나의 지

표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는다)

배점

순환경제만을 위한 계획/전략/로드맵이 있다. 0.50

철강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만을 위한 계획/전략/로드맵이 있다. 1.00

철스크랩을 포함한 철강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만을 위한 계획/전략/로드맵이 있다.127 1.25

철강 재사용 및 스크랩 재활용 목표/정책 프레임워크가 있다. 2.00

명확한 지역적 (초국가적) 정책 방향성 배점

지역 차원에서 순환경제만을 위한 계획/전략/로드맵이 있다. 0.25

순환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각국은 아래 두 가지 지표 모두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순환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 0.25

순환성 이니셔티브를 발족한다.128 0.50

127 128

녹색 철강 공공 조달을 통한 리드 마켓 창출

녹색 철강 수요를 증대시키려면, 녹색 철강을 구매하고 무탄소 철강 생산에 따른 초기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들이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신기술 및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다.129 각국 정부는 철강의 주요 구매자로서, 공공 조달을 통한 녹색 철강 시장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정책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 정부가 철강에 대해 의무적 녹색 공공 조달 관련 세부 목표나 요건을 수립하는 것

으로서,130 이 과정에는 생산자들과 사전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이 포함된다.

127 상세하고 명시적인 철강 순환성에 대한 초점을 인정하고 점수를 주기 위하여 2023년에 추가되었다.

128 순환성 국제 리더십 인정을 위해 2023년에 추가되었다.

129 지리적 위치와 에너지 접근도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Devlin, A., Kossen, J., Goldie-Jones, H., & Yang, A. May 2023, Global 
green hydrogen-based steel opportunities surrounding high quality renewable energy and iron ore deposits. Nature 
Communications. vol. 14. no 2578.

130 세부 목표와 요건을 예시적으로 구별하자면, “2040년까지 공공 공사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하는 철강은 모두 녹색 철강으로 한다”라는 것은 세부 
목표가 될 수 있고, “공공 공사 계약 하에 공급되는 철강 제품의 80%가 녹색 철강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요건으로 볼 수 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3-38123-2#Sec8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3-38123-2#S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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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그 자체를 중간 단계로 인정하며, 위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

거나 그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약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이 같은 정부 약속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현재로서는 IDDI가 유일하다.

공공 조달을 통한 구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구매력을 긍정적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있다. 공공 조달 과정은 벌써부터 지속가능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조달을 

위한 요건들(종종 고도로 상세하게 정의되기도 한다)이나 자발적 조치들을 매우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들이나 조치들에는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철강이 포함되는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나 건축 소재 요건이나 각종 

다양한 제품(예를 들어 정부 운영 차량) 관련 요건에서 철강이 다루어진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자발적 노력인지 의무적 노력인지, 명시적으로 철강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차등을 둔다.

채점   131 132

녹색 공공 조달 정책(Green Public Procurement, GPP) (각국은 아래 지표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GPP가 있으나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0.25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자발적 GPP가 있다. 0.25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의무적 GPP가 있다. 0.50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관련 조달 약속 동참 (각국은 아래 지표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점수

를 받을 수 있다)

배점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의 회원국이다. 0.25

IDDI에 따른 서약을 했다.131 0.50

IDDI에 따른 서약들 중 가장 과감한 수준의 서약을 했다.132 0.75

의도 공표 배점

녹색 철강 공공 조달 세부 목표나 요건을 명시적으로 수립할 의사를 공표했다. 0.50

131 IDDI 서약이 공개되고 몇몇 회원국이 서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서약을 채택하는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2023년에 추가되었다.

132 IDDI 서약이 공개되고 몇몇 회원국이 서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서약을 채택하는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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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녹색 철강 공공 조달 및 사전 구매 계약 (이 섹션에서 점수를 받게 되면 앞 섹션들

에서 받은 점수가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배점

과감한 수준의 녹색 철강 조달 세부 목표나 요건을 포함하는 의무적 GPP가 있다. 2.50

사전 구매 계약 (앞선 섹션들에서 획득하나 점수와 무관하게 점수가 부여된다) 배점

철강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0.50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을 포함하는 녹색 철강 정의 채택

공통적인 녹색 철강의 정의를 정립하면 철강 생산자와 구매자(공공 조달자 포함) 모두 명료성을 얻는다. 이와 같은 공통

의 정의는 전 세계 철강 부문이 나아갈 길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공

유되는 정의와 합치하는 국내 정의가 채택되고 시행되게 함으로써 이 방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IEA 자료에 따르면,133 녹색 철강이 뜻하는 바를 정의하려면 배출 집약도에 대한 합의된 한계값과 함께 측정 표준(공급

망 경계와 배출 범위 포함)도 필요하다.

이 정책 수단의 최종 목표는 각국 정부가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을 포함하는 (과감한 수준의) 녹색 철강 정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정의를 국가 산업 및 기후 정책과 보고 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녹색 철강 정의를 수립

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거나 기타 공식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자, 녹색 철강 정의의 채택을 위

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여겨진다. 

녹색 철강 정의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의 협력과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의 회원

국이 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이 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우리는 공통의 표준을 중점 사

항에 포함시킨 IDDI와 무탄소 철강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이미 정의한 퍼스트 무버 연합(First Mover Coalition, FMC)

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의 회원국에 이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G7과 같이 공통의 정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포럼이나 연합의 일원인지도 평가 사항으로 삼는다.

13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 Achieving Net Zero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https://www.iea.org/reports/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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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을 포함하는 녹색 철강 정의의 중요성을 인식 
(각국은 모든 지표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배점

IDDI 회원국이다. 0.25

FMC 회원국이다. 0.25

G7, G20, EU와 같이 녹색 철강 정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정부간 포럼이나 연합의 일원이다.

0.25

녹색 철강 정의의 국내 채택 움직임 배점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 또는 공식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134 1.00

녹색 철강 정의의 채택과 시행 (이 섹션에서 점수를 받게 되면 앞 섹션들에서 받은 점수는 자동

적으로 삭제된다.)

배점

녹색 철강 정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관련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도 마련되었다. 2.50

관련 배출 집약도 한계값과 측정 표준과 함께 (과감한 수준의) 녹색 철강 정의를 채택하였고, 
이는 보고 및 국가 산업 및 기후 정책에 통합되어 있다.

3.00

134

철강을 위한 수소 및 CCS 이용

앞서 간략한 소개를 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고로-전로 제강 과정을 탈탄소 하는 데 있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경로는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직접환원철(DRI)로 전환하고 기존 고로에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CCS)를 장착하

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수소 및 CCS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평가 항목

으로 삼는다.

DRI 설비로의 전환은 배출 저감 잠재력이 더 높다.135 그래서 수소 관련 개선이 고로에 직접 CCS를 적용하는 것보다 

134 2022년과는 표현이 다소 다르다.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이 진행 중이라는 국가 차원의 발표”에서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 또는 공식 
프로세스가 마련”으로 바뀐 것이다. 배점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문구는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함의한다.

135 Harpprecht, C., Naegler, T., Steubind, B., Tukker, A. & Simon, S. December 2022, Decarbonization scenarios for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n context of a sectoral carbon budget: Germany as a case stud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380, 134846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22044195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220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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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 석탄을 연료로 때는 고로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매우 높

은 탄소 포집률(73% 이상)136은 달성하기 어렵고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자면 상당한 에너지 효율 손실을 감수해야 한

다.137 탄소 포집이 생산 과정을 상당부분 탈탄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 화석연료까지 하지는 못하므로 업스트림 배출

은  그대로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는 이전 버전과 달리 수소 생산 방법에 따라 수소의 종류를 더 세분화한다. 즉 그린 수소(재생에

너지를 이용한 전기분해로 생성), 블루 수소[CCS를 이용한 메탄 증기 개질(reforming)을 통해 생성], 그레이 수소(배

출 감축 없이 메탄 증기를 개질하여 생성)로 나누는 것이다. 그레이 수소 사용에는 점수가 없다. 또한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구분하여 정부가 그린 수소 개발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국별 점수

는 생산이나 소비 목표 수준이 비교적 무난한 경우는 낮아지지만, 반대로 목표 수준이 과감할 경우에는 초점이 그린 수

소인지 블루 수소인지 불명확하더라도 높아진다. 보급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분화가 적용된다. 

우리가 배출 집약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생산 방법에 따라 채점하기로 한 까닭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이

기도 하고, 배출 집약도에 기초한 정의와 표준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배출 

집약도 분류 체계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채택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138

수소 및 CCS 도입 발표에는 완전한 탈탄소 타임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철강 정책 평가표는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턱대고 “수소 준비성(hydrogen-readiness)”에 대한 라벨들을 갖다 붙이는 일을 지양한다.139 평

가표는, 위에서 설명한 순위에 기초하여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인프라 배치 계획의 명확성에 따라 

물리적 인프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한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일부는 연방 체제를 채택하고 있거나(캐나다, 미국, 독일), 사실상 연방의 성격을 띠는 복잡한 단일 구

조로(중국)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정책의 권한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점에 반영하였으나, 제한된 연구 역량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136 Agora Energiewende, 2023, 15 Insights on the Global Steel Transformation

137 이뿐만 아니라, CCS 장착에는 언제나 이산화탄소를 냉각, 압축, 분리하기 위한 추가적 에너지가 뒤따른다. 그래서 생산 1톤당 드는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된다. Vasudevan, S., Farooq, S., Karimi, I. A., Saeys, M., Quah, M. C. G., & Agrawal, R. May 2016, Energy penalty 
estimates for CO2 capture: Comparison between fuel types and capture-combustion modes, Energy, vol. 103, pp. 709–
714; 또는 Globla CCS Institute, March 2021,  Technology readiness and costs of CCS 

138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수소(Hydrogen) (웹페이지. 2023년 12월 접속); Weltenergierat Deutschland, January 
2022, Global harmonisation of hydrogen certification

139 DRI 설비 계획의 수소 준비성에 대한 데이터는 풍부하지 않다. Global Energy Monitor의 Global Steel Plant Tracke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고, 데스크 리서치와 더불어 파트너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소-직접환원철 프로젝트들의 진행 단계를 알아보았다.

https://static.agora-energiewende.de/fileadmin/Projekte/2021/2021-06_IND_INT_GlobalSteel/A-EW_298_GlobalSteel_Insights_WEB.pdf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6054421630216X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6054421630216X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resources/publications-reports-research/technology-readiness-and-costs-of-ccs/
https://www.irena.org/Energy-Transition/Technology/Hydrogen
https://www.weltenergierat.de/publikationen/studien/global-harmonisation-of-hydrogen-certification/?cn-reload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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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140 141

수소 그리고/또는 CCS가 별도의 정책 우선순위다 (각국은 CCS 기반 수소와 그린 수

소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마련된 경우에는 수소에 대한 점수를 

채택한다.)

– 저배출 수소 목표는 0.5 점 가산점 (보통은 블루와 그린 수소의 경우이며, 수소 1Mt으로 DRI 철강 

20Mt을 탈탄소 한다고 가정140)

–  반대의 경우는 0.5점 감점

배점

수소가 국가 계획에 주안점으로 포함되거나 별도의 계획이 있는 정책 우선순위이고, CCS 적
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0.25

제강용 수소를 위한 CCS 그리고/또는 DRI용 천연가스 CCS 적용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계획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이다.

0.25

또는

수소가 정책 우선순위이고, 그린 수소를 강조한다. 0.50

그린 수소를 강조하며, 이때 철강을 위한 그린 수소의 사용이 주안점이다. 0.50

철강을 위한 수소 및 CCS 인프라가 이미 배치 중이다 (각국은 CCS나 수소 둘 중 하나

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소에 대한 점수가 적용된다)

– 고로-전로 용량 대비 시범 시설(pilot facility)의 수에 따라 차등이 있다.141 

배점

철강용 수소 생산을 위한 CCS 인프라 그리고/또는 직접환원철을 위한 천연 가스용 CCS가 
구축되고 있다.

0.75

또는

철강 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1.00

140 수소 손실 없이 100% HBI로만 운영하는 데 따르는 이론적 한계는 철강 1톤 당 51kg에 달한다(이는 대략 DRI 철강 20 Mt 당 수소 1 Mt에 해
당한다). 이것은 철스크랩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Vogl, V., Åhman, M., Nilsson, L. J. December 2018, Assessment of 
hydrogen direct reduction for fossil-free steelmaking,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203, pp. 736–745. Doi: 10.1016/
j.jclepro.2018.08.279

141 Global Energy Monitor, March 2023 업데이트 Global Steel Plant Tracker.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1832630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18326301
https://globalenergymonitor.org/projects/global-steel-plant-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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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단계 – 철강용 수소 및 CCS 인프라가 상업적 규모로 마련되어 있다. (각국

은 CCS나 수소 둘 중 하나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소에 대한 점수만 

인정된다.)

배점

CCS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으며, 철강용 수소 생산 그리고/또는 직접환원철 생산을 위한 천연
가스 이용을 위해 쓰이고 있다.

2.50

또는 

가용 그린 수소가 있고 철강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3.00

 

철강용 청정 에너지

이는 새롭게 도입된 정책 수단으로서, 철강 탈탄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정 전기 인프라 제공에 주목한다.142 이 정책 수

단은 원자력과 제어가능 재생에너지원에서 얻는 전기를 아우르는 모든 청정 전기를 고려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국가

의 전력 구성 선택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전력 시스템 탈탄소와 산업 탈탄소의 교차점은 아직 초기 정책 영역이므로, 이 정책 수단은 주로 각국이 전력 시스템 탈

탄소와 산업 및 철강 부문 전기화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철강 정책 평가표가 주로 정책 의

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별로 입수하기 어려운 철강 부문의 청정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자세히 들

여다보지는 않는다. 

산업 또는 철강 탈탄소 전략과 수소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했으나 그런 전략을 전혀 찾아볼 수 없

을 경우 일반적인 국가 탈탄소 전략을 검토하였다(NDC,143NECP144). 연구 역량의 제한으로, 첫 번째 지표 세트의 맥락

에서는 전력 체계 탈탄소만을 위해 별도로 세워진 전용 전략은 살피지 않았다. 첫 번째 지표 세트에서 점수를 부여한 모

범 사례로는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모델링과 이러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조정 계획, 제철소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산업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표 세트는 좀더 광범위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지표 세트는 각국의 국가 전략에 내포

된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목표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철강 탈탄소에 영향을 미치는 청정 전력망 기반 전기를 향한 

142 석탄은 현재 철강 부문 에너지 및 원료 수요에서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대동소이 하게 유지되어 왔다.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넷제로 시나리오(NZE Scenario)에 따라 석탄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기화가 빠르게 가속화되어
야 한다. “2차 생산”이라고도 지칭되는 철스크랩 기반 생산과 전해 수소 및 전기로(EAF)를 방편 삼아,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5% 포인트가 넘는 신
속한 증가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진행 속도는 지난 10년 간 고작 1% 포인트 기어오른 것과 대조된다. IEA, Steel (웹페이지. 2023년 12월 접속)

143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aris Agreement governance mechanism).

144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EU governance mechanism).

https://www.iea.org/energy-system/industry/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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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지를 검토한다.145 국가별로 출발점과 에너지 믹스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총 전력 구성(2022~2023)에서 

청정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지표를 추가했다.

세 번째 지표 세트는 모든 산업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를 민간 조달하기위한 시장과 그 정책 환경을 들여다본다. 정책 

의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접근법이 아닌 일반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철강사들이나 제철소에서 조달하

는 재생에너지 용량(MW)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항목의 실제적인 진척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데이터는 가용성 그리고/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일부는 연방 구조로 되어 있거나(캐나다, 미국, 독일) 사실상 연방의 성격을 띠는 복잡한 단일 구조로(

중국)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정책의 권한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

서 부분적으로나마 채점에 반영하였으나, 제한된 연구 역량으로 인하여 깊이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점   

전기화 한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인프라 추구 
(각국은 아래 지표 중 해당하는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는다.)

배점

국가 산업 탈탄소 전략은 전력 체계 탈탄소 필요성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연
계 되어있다. 

0.50

국가 산업 탈탄소 전략은 전력 체계 탈탄소 필요성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연
계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있다. 

1.00

국가 산업 탈탄소 전략은 전력 체계 탈탄소 필요성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연
계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있으며, 그 정책은 철강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50

국가 산업 탈탄소 전략은 전력 체계 탈탄소 필요성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연
계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철강 생산 현장에 대
한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명확한 일정이 포함된다.

2.00

14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 Achieving Net Zero in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c4d96342-f626-4aea-8dac-df1d1e567135/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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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청정화 의지146 (각국은 다음 지표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는다) 배점

2030년까지 95~100% 청정 전력 달성을 목표로 한다.147 0.25

2030 목표가 2022년 청정 발전 비중보다 25% 이상 높다. 0.50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지원
–  정책 및 시장 환경148t

배점

비교적 잘 발달한 전력 구매 계약(PPA) 시장 0.25

고도로 발달한 PPA 시장 0.50

146 147 148

점수의 순위 환산

각 정책 수단에 대해 각국 정부는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점수는 아래 표에 따라 환산된다.

점수 범위 색상/문자 등급 – +

0이상, 1 이하 빨강/C 0 ~0.25 0.5 0.75 ~1

1 초과, 2 이하 주황/B 1.25 1.5 1.75 ~2

2 초과, 3 이하 초록/A 2.25 2.5 2.75–3

데이터 수집은 2023년 11월 1일에 마감하였다. 그 이후의 진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146 Ember의 데이터와 자체 맵핑 사용. Ember. Ember’s Global Renewable Targets Data(2030); Ember, 2022년 3월 최종 업데이트. 
G20

147 인도는 예외다. 엠버 데이터세트에 보고된 인도의 목표 기한은 2031년이다.

148 EY, June 2023, PPA attractiveness index 2023

https://ember-climate.org/data/data-tools/global-renewable-power-target-tracker-2030/
https://ember-climate.org/pl/countries-and-regions/regions/g20/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en_gl/topics/power-and-utilities/ey-recai-61-ppa-ind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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